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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FTA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포털(2018).

EU 주요국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백 주 영 * 1)

1. 머리말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출범하였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통합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

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였다. WTO 체제 아래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국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대응하여 지난 2003년 칠레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이래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발효된 FTA가 15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과 지역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국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 

 *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 수의주사(airo1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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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동물 및 축산물의 경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의 가금육, 

유럽의 돼지고기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에 동물 및 축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는 EU내 주요국가(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의 동물·축산물 검역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국가들의 동물·축산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EU 수출입 관리체계

2.1 개요

  EU는 28개 회원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국가별로 다른 구조와 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위생과 식품안전에 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가 행정조직에 따라 그들 영토 내에서 EU 법률을 집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비 EU국

가산 동물·축산물을 EU국가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EU 내부시장 요건과 동등이상의 수입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수입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또한 

EU법률은 EU에서 비 EU국가로 수출되는 물품도 수입국가에서 요청하는 조건 이외에 

EU 법률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국가의 수출입 시스템은 EU 공통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물·축산물에 대해 EU 내에서 생산되고 교역되는 제품에 요구되는 사항과 동일한 기준

을 요구한다. EU로 수출하기 위해서 제3국은 동물 및 동물유래 식품의 세부 카테고리 

별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 식품 품목을 위해 승인된 제3국가 목록에 포함되

어야 한다.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허용을 위해서는 28개 회원국 대신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가 협상파트너가 되어 <그림 2>와 같이 절차를 진행한다. EU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

는 수의기관에 대한 공식인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수의기관은 동물위생, 동물복지, 

공중보건 등 모든 요소와 관련 생산 분야 전체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점검과 관리를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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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U 수입허용 절차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표 1>은 수출입 관련 규정과 주요 내용이며, 특히 2010년 3월 12일 시행된 위원회 규칙인 

“Commission Regulation(EU) No 206/2010”은 EU에 특정 동물·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지역의 목록 및 검역증명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수출입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규정명 주요 내용

Council Directive 91/496/EEC

제3국으로부터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 EU는 국경
검사소인 BIP(Border Inspection Posts)를 통해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국경 수의검사를 실시

Council Directive 97/78/EC 제3국에서 EU로 반입될 때에 따르는 수의검사

Council Directive 89/662/EEC EU내 무역에 대한 국경검역에 대한 지침

Commission Decision 97/794/EC 제3국에서 수입할 살아있는 동물의 수의검사에 대한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282/2004 제3국에서 EU로 들어오는 동물에 대한 신고서류와 수의검사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국경검사소에서 통제를 받아야 할 동물 및 생산물에 관한 목록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44/EU

제3국에서 특정 해외 영토로 반입되는 동물과 생산물에 대한 검역에 
관련한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6/2010

특정 동물 및 생산물의 수출 허가를 받은 제3국 및 지역 목록과 수의
증명서 요건

Regulation (EC) 

No 1774/2002

비식용 및 제약회사 등에서 사용할 목적의 동물 부산물 수입 조건에 
대한 규정

주: 쇠고기 위험평가 관련 EU측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유럽연합 법률(Council directive 97/78/EC)에 따라 제3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

는 동물 및 축산물은 승인된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 이하 BIP)에서 정부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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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서류검사,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EU내 교역의 경우, 검역물에 

대한 BIP 검사는 생략되며, 목적지에서 무작위 비차별적 검사를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검역·검사 업무가 실시되는 BIP 목록은 국가별 법률이 아닌 EU법률(Decision 

2009/821/EC)에 의해 승인되며 각 BIP별로 반입 가능품목도 법률로 정해져 있다<표 2~표 4>. 

<표 2>  프랑스의 국경검사소(BIP) 목록 : 22개소

지역명 지역 코드 공항만 승인 범주

Bordeaux FR BOD 4 공항 HC-T, HC-NT, NHC

Bordeaux FR BOD 1 항구 HC-NT

Brest FR BES 1 항구 HC(2), NHC

Châteauroux-Déols FR CHR 4 공항 HC-T(2)

Deauville FR DOL 4 공항 E

Dunkerque FR DKK 1 항구
HC-T(1), HC-NT

NHC-NT

Le Havre FR LEH 1 항구

HC-T(1), HC-NT, NHC

HC-T(FR)(1)(2)

HC-T(1)(2)

HC-NT(6), NHC-NT(6)

Lorient FR LRT 1 항구 NHC-NT(4)

Lyon-Saint Exupéry FR LIO 4 공항 HC-T(1), HC-NT, NHC

Marseille Port FR MRS 1 항구
E

HC-T(1)(2), HC-NT(2)

Marseille–Fos-sur-Mer FR FOS 1 항구 HC-T(1), HC-NT, NHC

Marseille Aéroport FR MRS 4 공항 HC-T(1), HC-NT

Nantes-Saint-Nazaire FR NTE 1 항구 HC-T(1), HC-NT, NHC-NT

Nice FR NCE 4 공항 HC-T(CH)(1)(2), NHC-NT(2), O(14)

Orly FR ORY 4 공항 HC-T(1)(2), HC-NT(2), NHC

Réunion Port Réunion FR LPT 1 항구 HC(1), NHC

Réunion Roland-Garros FR RUN 4 공항 HC(1), NHC, O

Roissy Charles-de-Gaulle FR CDG 4 공항

HC-T(1), HC-NT, NHC-NT

HC-T(1), HC-NT, NHC

E, O(14)

Rouen FR URO 1 항구 HC-T(1)(2), HC-NT(2), NHC

Sète FR SET 1 항구 HC-T(1), HC-NT

Toulouse-Blagnac FR TLS 4 공항 HC-T(1)(2), HC-NT(2), NHC(2), O

Vatry FR VRY 4 공항 HC-T(CH)(1)(2), NHCNT(2)

  주:  HC: 식용제품, NHC: 기타제품, NT: 비가열제품, T: 냉동·냉장제품, T(FR): 냉동제품, T(CH): 냉장제품, O: 기타동물
(동물원용 포함), E: 말, (1): Council Directive 97/78/EC

자료: Decision 2009/82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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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덴마크의 국경검사소(BIP) 목록: 12개소

BIP 명칭 공항만 승인 범주

Aalborg 1 항구 식용 냉동제품(포장된 제품)

Aalborg 2 항구 식용(포장된 제품), 비식용(포장된 제품)

Aarhus 항구 식용 제품, 비식용 냉동제품, 비식용 온도조건 불필요 제품

Esbjerg 항구
식용 냉동제품, 비식용 냉동제품, 비식용 온도조건 불필요 제품
(포장된 제품)(벌크사료)

Fredericia 항구
식용 제품, 비식용(포장된 제품), 비식용 온도조건 불필요 제품
(벌크사료)

Hanstholm 항구 식용 냉동제품(수산제품)

Hirtshals 항구
식용 냉동제품(포장된 제품)

식용 냉동제품(포장된 제품)

Billund Lufthavn 공항 식용 냉동/냉장제품(포장된 제품), 비식용 제품

København Lufthavn 공항

식용(포장된 제품), 비식용 제품

식용 제품, 비식용(포장된 제품)

-

København Havn 항구 식용 제품, 비식용 냉동제품, 비식용 온도조건 불필요 제품

Kalundborg 항구 비식용(벌크사료)

Skagen 항구 식용 냉동제품(포장된 제품)(수산제품)

자료: Decision 2009/821/EC.

<표 4>  포르투갈의 국경검사소(BIP) 목록: 10개소

BIP 명칭 공항만 승인 범주

Faro 공항 기타동물(동물원용 포함), 식용(포장된 실온보관제품, 포장된 냉장제품)

Funchal(Madeira) 공항 식용(포장된 제품)

Caniçal(Madeira) 항구 식용(포장된 냉장/냉동제품)

Lisboa
공항 기타동물(동물원용 포함), 식용(포장된 제품), 비식용(실온보관제품)

항구 식용(포장된 제품), 비식용(냉동제품/실온보관제품)

Ponta Delgada

(Açores)

공항 기타(실온보관제품)

항구 식용(냉동수산물), 비식용(냉동수산물)

Porto
공항 기타동물(동물원용 포함), 식용(포장된 냉장제품), 비식용(실온보관제품)

항구 식용(포장된 제품), 비식용(실온보관 제품)

Sines 항구 식용(실온보관제품), 비식용

자료: Decision 2009/821/EC.

  검역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동물·축산물은 수입 및 유통이 허가된다. 

한편 검역물이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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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보호소에서 검역 또는 격리조치를 받으며 치료를 실시하거나, 가축위생 및 복지 

요건을 고려하여 반송조치를 한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폐기 

또는 반송되나, 해당 동물·축산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에 의해 즉시 폐기된다. 

2.2. 프랑스

2.2.1. 프랑스 수출입 관리체계

  프랑스 내 동물·축산물 수출·입을 총괄하는 조직은 관리·국제부의 국경 동·식물검역계

(SIVEP)이다. SIVEP는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 이하 BIP)의 동물·축산물 수입 

업무를 감독 및 기술지원하며, 국가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TRACES(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1)을 모니터링 한다. TRACES는 제3국가에서 EU로 수입되거나 EU국가 간의 

동물·축산물 수출입을 통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유럽 내 통합 전산 수의시스템이다. TRACES

를 통해 동물 및 축산물을 관리하고 질병 및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력추적을 통해 위험평가 

및 경고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으로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화물 확인 후 

결과 통보까지 일괄적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3>  프랑스 동물 및 동물성 식품 수입 체계

자료: 프랑스 국가 프로파일.

1) TRACE 시스템: 수입 화물의 수입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통합 수의이력 추적시스템 



EU 주요국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9

2.2.2. 프랑스의 수의조직

  프랑스의 수의조직은 농림식품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grifood and Forestry, 

이하 MAAF) 소속의 식품국(General Directorate for food, 이하 DGAL)이다. DGAL은 프랑스

의 동물·축산물 위생, 동물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을 관리함으로써 동물, 동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GAL은 농촌해양어업규약(Code of Rural and Maritime Fisheries, CRPM)을 집행하며, 

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개의 주요부서(식품부(Department of Food), 위생부

(Department of Sanitary Action in Primary Production, COPH), 관리·국제부(Department 

of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relating to sanitary and food issues))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주요 업무는 <표 5>와 같다.

<그림 4>  프랑스 식품국(DGAL)의 조직도 

총무계

위생 비상계

식품국
(DGAL)

국가 식품위원회의 각료 사무국 국가 수의·식물위생 조사계

지원 및 전략계내부감사 및 국가품질책임자

식품부 위생부 관리·국제부

식품 안전 식품 정책
동물 건강, 

보호
식물 품질, 
위생, 보호

자원관리 및 
부처간 협력

유럽/국제
위생업무

수의·식물
위생 전문가

자료: 프랑스 국가 프로파일.

<표 5>  식품국(DGAL)의 주요부서 및 업무

부서명 업무

식품부 ∘ 국가 식품정책과 동물유래 식품의 안전성 관련 업무

위생부 ∘ 동물위생 및 건강, 수의약품, 사료 등 1차 생산(primary production) 관련 업무

관리·국제부 ∘ 국제관계,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 등의 수출입과 예산, 인력, 실험실 등 관리 업무

자료: 프랑스 국가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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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AL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수의조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본부 및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동물·축산물 위생, 동물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에는 별도의 수의조직이 있어, 해당 지역의 농장·도축 등에 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수의 관련 업무에 대해 별도의 역할이 없고, MAAF의 

일원화된 통제 시스템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대해 동물·축산물 위생, 동물질병 예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MAAF 소속 지역본부(Regional 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orest, 이하 DRAAF) 및 개체보호지역사무소(Departmental directorat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이하 DDPP)는 2010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MAAF와 경제디지털통상부

(Ministry of the Economy, Industrial Renewal and Digital Affairs, MERPN)의 지역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통폐합한 조직으로, 수의 및 환경 등 관련 여러 부처의 업무를 동시에 

실시하여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RAAF는 프랑스 전역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DDPP는 101개의 행정구역에 위치한다.

  각 DRAAF의 지방식품과(Regional Food departments, 이하 SRAL)는 DGAL의 ‘국가 식품

안전 및 품질 프로그램’의 정책 및 예산을 집행하며 DDPP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DPP는 DGAL의 계획에 따라 농장, 도축장, 랜더링공장 등에 대해 동물질병·위생 및 

축산물위생 관련 실질적인 관리·검사업무를 실시하는데, 자세한 주요 업무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체보호지역사무소(DDPP)의 주요 업무

구분 업무내용

동물질병·위생관리

농장과 계약된 민간수의사를 통해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백신접종, 시료채취, 개체식별, 

이동관리 등을 관리·점검

도축장 등에 정부수의사 및 정부 인증수의사를 배치하여 개체식별, 이동관리, 동물질병
에 대한 예찰, 방역 관련 규정의 적용을 관리·점검

축산물위생관리
식품 오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 및 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도축장, 가공장 등의 자체검사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식품오염에 대한 예찰 실시

자료: 프랑스 국가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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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덴마크

2.3.1. 덴마크 수출입 관리체계

  덴마크수의식품청(DVFA) 내 동물·축산물 수출입 관련 총괄부서는 국제통상과이다. 국제

통상과에서 관련 규정, 검역·검사 관리, 검역증 발급, 국경검역, EU내 교역, 수출장려, 수입

위험평가, 지역조직인 식품/사료관리사무소(FCO)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FCO는 BIP에서의 

검역·검사 실무를 담당하며, 세관은 5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불법 수입된 동물·축산물

에 대한 수입관리와 확인을 한다.

<그림 5>  덴마크 동물 및 동물성 식품 수입 체계

자료: 덴마크 국가 프로파일.

2.3.2. 덴마크의 수의조직

  덴마크 환경식품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는 2015년 9월 식품농업수산부가 

환경부와 통합되어 출범하였으며, 수의·환경·농업·식품·어업 분야의 정책결정 및 감독업무

를 수행한다. 덴마크 중앙 수의기관인 덴마크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an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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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이하 DVFA)은 환경식품부 소속이다.

 DVFA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사람의 안전, 건강 및 성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으로 

동물위생 및 복지, 식품·사료의 위생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비서실 및 5개의  부로 

구성되며, 그 중 수의부, 식품안전부 및 식육검사부가 수의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재정부에

서 재무 및 회계와 같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수출/혁신부에서 덴마크 식품문화연구

원 업무를 포함한 수출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수의조직도 지방

정부 조직이 없이,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특징적이다.

<그림 6>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조직도

이사회

비서실

수의부
(Veterinary 
Department)

식품안전부
(Food safety 
Department)

수출/혁신부
(Export and 
innovation 

Department)

재정부
(Department of 

Finance)

식육검사부
(Meat inspection 

Department)

자료: 덴마크 수의식품청 홈페이지.

<표 7>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분 업무내용

수의부
∘ 가축의 검사, 가축전염병 긴급조치 개발/유지/조정, 질병방역, 동물위생, 동물복지, 

수의약품에 대한 규정 및 정책 수립 

식품안전부 ∘ 식품의 검사, 식품관련 시설에 대한 검사, 식품·사료 등에 대한 규정 및 정책 수립

수출/혁신부
∘ 덴마크 식품문화연구원 및 식품사업의 감독, 수출확대를 위한 식품 및 식량 솔루션 

개발

재정부 ∘ 재정, 회계, 전산, 운영, 고객서비스 품질 

식육검사부
∘ 도축장의 도축과정, 식육절단 및 처리작업 시 식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험실 관리

자료: 덴마크 국가 프로파일.

  DVFA는 덴마크 전역의 수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직속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의 관리조정과에서 지역별 업무를 조율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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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의 지역조직 구성 및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식품/사료 관리사무소 ∘ 총 5개소가 있으며, 식품 생산과정과 최종 생산품에 대한 검사 및 감사 업무를 담당

수의관리사무소
∘ 총 3개소가 있으며, 동물위생, 복지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 등에 관한 관리 및 검사 업

무를 담당

식육검사단
∘ 식육검사부 단장, 공적 수의사 및 보조원으로 구성되며,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생체·

해체검사 업무를 담당

식품수의 테스크포스
∘ 식품회사의 부정행위·회계서류 및 동물복지·동물용 의약품과 관련된 감시 및 수사

업무를 담당

자료: 덴마크 국가 프로파일.

2.4. 포르투갈

2.4.1 포르투갈 수출입 관리체계

  포르투갈 식품수의총국(DGAV)이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업무를 총괄한다. 수입관리는 

국경검사소(BIP)에서 이루어지며, BIP의 감독은 지역단계에서는 DGAV의 지역청(DSAVR) 

또는 자치구(RA)에 의해, 중앙단계에서는 DGAV의 전략소통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세청

은 수의 물품 및 살아있는 동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특별 관리를 수행한다. 수입관리는 

BIP와 세관의 공동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며 BIP 직원은 적하목록과 선하증권에 대해 세관과 

협의한다. 사업자가 TRACES 시스템으로 수입 화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면, 정부수의관은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후 공통수의입력서류(CVED)를 작성하여 수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하

고 TRACES 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한다. 지역청(DSAVR) 소속 정부수의관이 수출 동․축산

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검역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자가 수출검역을 신청하면 

지역청 정부수의관은 EU 공통규정과 제3국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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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포르투갈 동물 및 동물성 식품 수입 체계

자료: 포르투갈 국가 프로파일.

2.4.2. 포르투갈의 수의조직

  포르투갈의 중앙수의조직은 농업해양부 산하의 식품수의총국(General Directorate of 

Food and Veterinary, 이하 DGAV)이다. 과거에는 동물위생(DGV), 식품안전(DSNSA), 식물

위생(DGADR) 등의 조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통합관리 체계로 바뀌며 

DGAV가 신설되었다. DGAV는 본부와 5개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되며, 본부에서 동물위생, 

식품안전, 식물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조율 및 평가하고, 지역조직이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을 책임진다.

  DGAV 본부에는 10개 부(directorate 또는 department) 및 17개 과가 있다<그림 8>.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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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르투갈 식품수의총국(DGAV) 조직도

국장

관리행정부
(DSGA)

전략소통국제부
(DSECI)

감사부 법무부

동물유전자원부

동물방역부
(DSPA)

영양식품부
(DSNA)

식물위생부
(DSSV)

식품안전부
(DSSA)

위생방역품부
(DSMDS)

자료: 포르투갈 식품수의총국 홈페이지).

<표 9>  식품수의총국(DGAV)의 구성(10부 17과) 및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관리행정부
(DSGA)

∘ 회계 및 인사업무, 정보시스템 업무
 - (소속과) 회계과, 인사과, 정보과

전략소통국제부
(DSECI)

∘ 국제교역과에서 수출입 대외업무를 담당, 답변서 작성, 유럽연합 및 제3국 현지
점검 조율 및 안내 등

- (소속과) 전략기획과, 정보소통과, 국제교역과

감사부
(Audit unit)

∘ 동물보호 및 식품안전 관련 업무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법무부
(Legal department)

∘ 유럽의 공통규정 및 자국의 법률 집행 관련 업무

동물유전자원부
(Animal genetic resources 

department)

∘ 동물 유전자원 관리

동물방역부
(DSPA)

∘ 가축방역, 동물복지, 동물등록·개체식별·이동관리 등 관련 업무 총괄
∘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계획 및 수생동물의 질병관리를 담당
 - (소속과) 동물위생과, 동물보호과, 동물등록식별이동관리과

영양식품부(DSNA)  - (소속과) 영양과, 동물영양과

식물위생부(DSSV)  - (소속과) 종자과, 식물검사과

식품안전부
(DSSA)

∘ 축산물, 어류 및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안전관리를 총괄
 - (소속과) 식품체인관리과, 공중위생과

위생방역품부
(DSMDS)

∘ 수의약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허가 등 취급관리
 - (소속과) 수의약품관리과, 식물약제관리과

자료: 포르투갈 국가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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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수의청(Directorate of Food and Veterinary Regional Services, 이하 DSAVR)은 노르

트(DSAVR Norte), 센트루(DSAVR Centro), 리스보아(DSAVR LVT), 알렌테주(DSAVR 

Alentejo), 알가르브(DSAVR Algarve)로 5개 지역에 있으며, <표 10>과 같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책임진다.

<표 10>  지역수의청(DSAVR)의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가축방역
∘ 농장등록, 가축전염병 예찰 및 검사의뢰, 돼지오제스키병 농장등급 관리, 농장의 사료 

및 수의약품 관리 등

축산물 안전
∘ 축산물작업장 위생운영, 도축검사 등 위생관리(정부수의관 순환근무), 미생물 및 잔류

물질 등 국가관리계획에 의거 검사의뢰 등

자료: 포르투갈 국가 프로파일.

3. 맺음말

  국제교역의 확대와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제교역의 

확대로 무역이익이 증대되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서 병원체로 인한 각종 전염병의 전파 가능

성도 더욱 커지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각종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국제교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양면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무역자유화의 달성과 국민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안전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와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국내외적으로 채택·시행되었

는데, 이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조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SPS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교역의 확대와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이익을 최대화하고,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지면을 통해 우리나라와 축산물의 교류가 활발한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의 수출입 

관리체계 및 국가별 수의조직·업무 등 EU 주요국가의 SPS 조치 시스템의 일부를 살펴보았

다. EU 회원국은 EU 공통 법률에 따라 수출입 검역이 이루어지고 어느 회원국의 BIP로 

수입되더라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 BIP에서 불합격 처리된 화물은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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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S 시스템에 등록되어 다른 회원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다시 EU 국가로 수입되

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도 수출입 관리를 위한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AQIS)을 운영하

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TRACES 시스템과 유사하나 화물의 이력추적에 관한 부분은 

TRACES 시스템을 참고하면 보다 안전한 동축산물 수출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국가마다 채택하는 SPS 조치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SPS 조치의 가치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시스템이 다른 상대국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대

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제도를 발굴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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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신 유 선 * 1)

1. 서론

  세계 과일 재배면적은 2000년 8,936만 8,000ha에서 2016년 1억 1,418만 3,000ha로 27.8% 

확대되었으며, 이 같은 재배면적 증가와 재배기술 향상에 따라 생산량은 2000년 8억 6,454

만 6,000톤에서 2016년 14억 1,124만 5,000톤으로 63.2% 증가하였다. 세계 열대과일 재배

면적은 2000년 3,854만 ha에서 2016년 5,565만 ha로 44.4% 늘었고, 생산량은 2000년 3억 

4,131만 7,000톤에서 2016년 6억 3,118만 7,000톤으로 84.9% 증가하여 과일 전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다.

<표 1>  세계 열대과일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구분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과일 전체
재배면적 89,368 96,975 104,622 112,090 114,183

생산량 864,546 1,036,297 1,198,406 1,395,655 1,411,245

열대과일 전체
재배면적 38,540 44,033 49,566 54,375 55,650

생산량 341,317 443,351 525,375 631,696 631,187

기타 열대과일
재배면적 11,344 11,783  12,600  13,053 13,175  

생산량 61,163  69,074 74,768 76,667  77,628 

주: 기타 열대과일은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을 합한 것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이처럼 세계적으로 열대과일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과일 중에서 최근 우리나라

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보카도와 파파야, 코코넛의 세계 재배면적은 2000년 1,134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hinysl@krei.re.kr). 본고는 FAO STAT와 UN Comtrade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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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ha에서 2016년 1,317만 5,000ha로 16.1%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량은 

지난 17년간(2000∼2016년) 120.7% 증가하였으며1), 기타 열대과일인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은 아직까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지만 최근 5년간 445.8%, 115.3%, 83.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세계 기타 열대과일(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의 생산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들 열대과일의 수입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타 열대과일 생산 동향

2.1. 아보카도 생산 동향

  우리나라 수입과일 중에서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며 기네스북이 선정한 수퍼푸드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 40여개 이상의 국가

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보카도는 <그림 1>과 같이 지난 17년간(2000∼2016년) 재배면적이 

연평균 0.9%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면서 연평균 1.5%로 증가하

고 있다. 2008년은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그림 1>  세계 아보카도 생산 추이(2000–2016)

  천 톤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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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1) 한국무역협회에서 0803, 0804, 0810.60 품목코드 검색하여 합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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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배면적

  2016년 기준 세계 아보카도 재배면적은 56만 4,000ha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아보카도의 주요 재배지역은 멕시코(32.0%), 페루(6.7%), 콜롬비아(6.2%), 칠레(5.3%) 등으로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54.5%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이다.

<표 2>  국가별 아보카도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478 506 537 553 564 100.0 

멕시코 130 144 154 167 181 32.0 

페루 22 26 30 34 38 6.7 

콜롬비아 28 32 35 36 35 6.2 

칠레 36 36 32 30 30 5.3 

인도네시아 21 21 24 30 24 4.2 

미국 25 25 24 24 23 4.1 

중국 17 17 18 19 20 3.6 

에티오피아 9 11 14 14 18 3.2 

카메룬 15 16 16 16 17 3.0 

남아프리카 17 16 20 17 17 2.9 

아이티 14 15 17 17 16 2.8 

호주 10 11 9 10 14 2.5 

도미니카공화국 11 13 13 13 13 2.4 

과테말라 9 10 10 11 12 2.1 

스페인 11 11 11 11 11 2.0 

브라질 10 10 9 10 11 1.9 

케냐 11 11 12 8 10 1.8 

콩고 9 9 9 9 9 1.6 

이스라엘 6 7 8 8 8 1.5 

베네주엘라 10 10 11 11 8 1.4 

주: 1)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이 큰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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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산량

  세계 아보카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생산량은 556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아보카도 생산량을 

살펴보면, 최대 생산국인 멕시코가 188만 9,000톤으로 전 세계의 1/3을 차지하며,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64.0%를 차지한다.

<표 3>  국가별 아보카도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4,456 4,670 5,074 5,347 5,567 100.0 

멕시코 1,316 1,468 1,521 1,644 1,889 33.9 

도미니카공화국 290 388 428 526 601 10.8 

페루 269 288 349 367 455 8.2 

콜롬비아 255 295 289 310 309 5.6 

인도네시아 294 290 307 383 305 5.5 

브라질 160 157 157 181 195 3.5 

케냐 167 178 219 136 176 3.2 

미국 238 166 179 203 173 3.1 

칠레 160 165 160 146 137 2.5 

중국 108 112 116 118 123 2.2 

과테말라 95 104 108 115 122 2.2 

이스라엘 78 80 91 93 102 1.8 

아이티 80 88 97 99 93 1.7 

베네주엘라 117 113 122 129 90 1.6 

스페인 76 69 77 87 88 1.6 

남아프리카 92 84 107 86 86 1.6 

카메룬 72 74 67 69 70 1.3 

호주 49 53 44 49 68 1.2 

콩고 67 65 65 65 65 1.2 

에티오피아 26 18 54 59 65 1.2 

주: 1) 2016년 기준 생산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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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420 423 424 411 442 100.0 

인도 132 135 133 115 133 30.1 

나이지리아 95 94 94 93 98 22.1 

브라질 31 32 32 31 30 6.9 

방글라데시 21 21 22 29 22 5.0 

2.2. 파파야 생산 동향

  지난 17년간(2000∼2016년) 세계 파파야 재배면적은 연평균 1.5%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

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3.9%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파파야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파파야 연간 수입량은 100톤 내외로 미미하다.

<그림 2>  세계 파파야 생산 추이(2000–2016)

  천 톤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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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2.1. 재배면적

  2016년 기준 세계 파파야 재배면적은 44만 2,000ha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파파야 

주요 재배지역은 인도가 13만 3,000ha(30.1%)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나이지리아(22.1%), 

브라질(6.9%), 방글라데시(5.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파파야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

면적의 67.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2%이다.

<표 4>  국가별 파파야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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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멕시코 14 15 15 16 17 3.8 

콩고 13 13 13 13 13 2.9 

페루 10 12 12 11 12 2.8 

말리 2 2 3 3 11 2.4 

인도네시아 12 11 9 10 10 2.3 

케냐 9 9 9 9 9 2.0 

베네주엘라 9 10 9 9 9 2.0 

중국 7 7 7 8 8 1.9 

필리핀 9 8 8 8 8 1.8 

쿠바 6 6 7 6 8 1.7 

코트디부아르 5 5 6 6 6 1.4 

콜롬비아 5 5 5 5 6 1.3 

태국 4 5 5 5 6 1.3 

말레이시아 7 4 4 4 4 1.0 

모잠비크 2 2 3 3 4 1.0 

에콰도르 5 4 4 4 4 1.0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2,014 12,359 12,699 12,077 13,051 100.0 

인도 5,382 5,544 5,639 4,913 5,699 43.7 

브라질 1,518 1,583 1,603 1,481 1,425 10.9 

멕시코 713 765 836 884 952 7.3 

인도네시아 906 910 840 851 904 6.9 

도미니카공화국 521 532 705 758 863 6.6 

나이지리아 775 800 850 871 837 6.4 

콩고 225 215 217 216 215 1.6 

쿠바 179 198 140 202 213 1.6 

주: 1)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이 큰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2.2. 생산량

  파파야 최대 생산국은 재배면적이 가장 큰 인도로 2016년 기준 569만 9,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4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10.9%), 멕시코(7.3%), 

인도네시아(6.9%), 도미니카공화국(6.6%) 등의 순이다.

<표 5>  국가별 파파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계속)



기타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35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콜롬비아 144 168 155 176 188 1.4 

태국 206 170 158 167 170 1.3 

페루 124 150 148 145 169 1.3 

필리핀 165 166 173 173 162 1.2 

베네수엘라 178 185 175 175 161 1.2 

중국 166 153 151 152 157 1.2 

방글라데시 120 125 131 133 130 1.0 

케냐 134 133 125 123 128 1.0 

타이완 133 119 116 115 119 0.9 

코스타리카 80 80 90 90 100 0.8 

과테말라 61 60 70 85 97 0.7 

말레이시아 36 32 55 61 66 0.5 

주 1) 2016년 기준 생산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3. 코코넛 생산 동향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세계 코코넛 재배면적은 2000∼2016년간 연평균 0.8%

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0.9%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코코넛 생산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코코넛 연간 수입량

은 1,600톤 수준으로 많지 않다.

<그림 3>  세계 코코넛 생산 추이(2000–2016)

  천 톤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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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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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배면적

  2016년 기준 세계 코코넛 재배면적은 1,216만 9,000ha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코코넛의 주요 재배지역은 필리핀으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인도네시아(25.5%), 인도(17.7%), 탄자니아(6.0%), 스리랑카(3.4%)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코코넛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81.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재배면적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7%이다.

<표 6>  국가별 코코넛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2,028 12,024 12,022 12,088 12,169 100.0

필리핀 3,575 3,551 3,502 3,518 3,565 29.3 

인도네시아 3,000 3,020 3,025 3,030 3,105 25.5 

인도 2,137 2,159 2,140 2,164 2,156 17.7 

탄자니아 680 680 709 725 732 6.0 

스리랑카 417 395 440 453 409 3.4 

브라질 258 257 251 242 234 1.9 

파푸아뉴기니 221 221 214 208 208 1.7 

멕시코 176 176 179 181 184 1.5 

태국 213 209 207 192 177 1.5 

베트남 132 136 139 146 147 1.2 

코트디부아르 73 85 95 105 113 0.9 

바누아투 92 92 92 93 94 0.8 

모잠비크 84 83 81 86 90 0.7 

말레이시아 101 88 88 82 85 0.7 

가나 60 60 60 60 60 0.5 

피지 65 60 62 60 60 0.5 

솔로몬제도 53 53 52 52 52 0.4 

도미니카공화국 41 48 49 50 50 0.4 

미얀마 48 48 49 48 49 0.4 

케냐 42 39 39 43 47 0.4 

주: 1)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이 큰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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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생산량

  2016년 기준 세계 코코넛 생산량은 재배면적은 늘었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5,901만 1,000

톤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코코넛 생산량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이 두 

번째로 큰 인도네시아가 1,772만 2,000톤으로 전 세계의 30.0%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필리

핀(23.4%), 인도(18.9%), 브라질(4.5%) 등의 순이다.

<표 7>  국가별 코코넛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61,876 62,069 60,977 59,242 59,011 100.0

인도네시아 19,400 18,300 18,300 16,600 17,722 30.0 

필리핀 15,864 15,354 14,696 14,735 13,825 23.4 

인도 10,560 11,930 11,079 11,210 11,128 18.9 

브라질 2,932 2,890 2,919 2,679 2,649 4.5 

스리랑카 2,225 2,513 2,870 2,844 2,520 4.3 

베트남 1,273 1,304 1,374 1,439 1,470 2.5 

파푸아뉴기니 1,210 1,208 1,179 1,166 1,191 2.0 

멕시코 1,118 1,171 1,172 1,157 1,157 2.0 

태국 1,057 1,010 1,000 904 815 1.4 

탄자니아 520 530 540 553 556 0.9 

미얀마 491 510 509 520 532 0.9 

말레이시아 624 625 595 506 505 0.9 

가나 345 366 380 380 380 0.6 

도미니카공화국 161 287 334 369 374 0.6 

솔로몬제도 384 384 384 379 342 0.6 

바누아투 358 395 332 333 337 0.6 

중국 271 280 307 299 317 0.5 

나이지리아 265 266 268 270 284 0.5 

자메이카 241 237 234 261 255 0.4 

모잠비크 270 260 248 251 248 0.4 

주: 1) 2016년 생산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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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열대과일 교역 현황

3.1. 아보카도

3.1.1. 수출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아보카도의 평균 수출량은 140만 톤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다. 아보카도의 주요 수출국은 멕시코로 전 세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페루(10.6%), 네덜란드(8.1%), 칠레(8.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2.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1%이다.

<표 8>  국가별 아보카도(신선/건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034 1,204 1,388 1,562 1,829 100.0 

멕시코 494 563 649 864 927 50.7 

페루 84 115 179 176 194 10.6 

네덜란드 78 90 107 109 148 8.1 

칠레 91 88 112 90 147 8.0 

스페인 60 63 74 82 92 5.0 

미국 29 43 37 38 60 3.3 

남아프리카 55 51 66 49 58 3.2 

도미니카공화국 17 21 19 15 26 1.4 

뉴질랜드 13 14 29 19 26 1.4 

이스라엘 42 62 35 24 25 1.4 

프랑스 18 15 19 19 20 1.1 

벨기에 6 9 11 14 19 1.0 

콜롬비아 0 1 2 6 18 1.0 

독일 5 5 6 11 12 0.7 

홍콩 2 1 1 5 12 0.6 

모로코 2 2 8 8 6 0.3 

브라질 4 4 6 5 5 0.3 

탄자니아 1 1 2 3 4 0.2 

과테말라 3 4 4 4 4 0.2 

주: 1) 2016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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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입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아보카도의 평균 수입량은 151만 톤으로 연평균 14.5% 

증가하였다. 아보카도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43.1%를 차지하며, 다음

으로 네덜란드(9.8%), 프랑스(7.1%), 영국(5.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수입량

은 전 세계 수입량의 69.5%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4%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보카도 수입량은 2,915톤으로 세계에서 35번째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4.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9>  국가별 아보카도(신선/건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110 1,261 1,537 1,757 1,904 100.0 

미국 503 572 729 867 821 43.1 

네덜란드 95 115 143 144 186 9.8 

프랑스 95 100 119 116 134 7.1 

영국 38 41 53 77 96 5.0 

스페인 34 41 53 61 87 4.6 

캐나다 49 57 61 70 78 4.1 

일본 59 60 58 58 74 3.9 

독일 29 31 38 48 58 3.1 

벨기에 13 15 17 20 29 1.5 

중국 0 1 4 16 25 1.3 

호주 11 13 22 17 21 1.1 

스웨덴 19 20 19 18 19 1.0 

사우디아라비아 7 10 10 17 18 0.9 

아랍에미리트연합 7 10 13 16 17 0.9 

이탈리아 5 6 9 11 14 0.7 

스위스 7 8 10 11 14 0.7 

덴마크 12 10 11 14 14 0.7 

아르헨티나 9 10 13 11 13 0.7 

엘살바도르 14 13 12 12 13 0.7 

한국 0.5 0.7 1.1 1.5 2.9 0.2 

주: 1) 2016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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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파야

3.2.1. 수출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파파야 평균 수출량은 33만 톤 내외이다. 파파야의 최대 

수출국은 멕시코로 전 세계 수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과테말라(14.4%), 브라

질(11.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파파야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5.0%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0%이다.

<표 10>  국가별 파파야(신선)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95 324 320 347 345 100.0 

멕시코 108 115 131 146 169 48.9 

과테말라 22 32 28 40 50 14.4 

브라질 26 29 34 40 38 11.0 

말레이시아 21 24 24 24 24 7.1 

인도 19 11 11 12 12 3.5 

중국 6 7 6 9 9 2.5 

브라질 43 57 34 31 8 2.2 

네덜란드 6 5 6 8 7 2.2 

코스타리카 3 4 5 2 4 1.1 

도미니카공화국 4 3 3 3 4 1.1 

스리랑카 1 1 3 3 3 1.0 

에콰도르 9 4 4 4 3 0.9 

스페인 2 2 2 1 2 0.6 

자메이카 2 1 1 1 2 0.5 

필리핀 3 6 5 1 2 0.5 

포르투갈 0 0 1 1 1 0.4 

남아프리카 1 1 1 1 1 0.4 

에티오피아 0 1 1 1 1 0.3 

태국 1 0 1 1 1 0.3 

독일 0 1 1 1 1 0.3 

주: 1) 2016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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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입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파파야 평균 수입량은 30만 4,000톤 수준이다. 파파야

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7.0%), 엘살바도르(5.0%), 캐나다(4.6%)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파파야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77.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8%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파파야 수입량은 116톤(51번째)으로 미미하다.

<표 11>  국가별 파파야(신선)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68 275 292 332 352 100.0

미국 142 155 159 186 205 58.2

싱가포르 32 23 24 26 25 7.0 

엘살바도르 10 12 12 16 18 5.0 

캐나다 15 17 16 15 16 4.6 

독일 7 8 11 13 11 3.1 

아랍에미리트 6 7 9 11 11 3.0 

네덜란드 7 7 9 11 10 2.8 

포르투갈 5 6 7 7 8 2.2 

스페인 5 5 6 7 7 2.0 

영국 5 5 6 7 7 2.0 

네팔 3 3 3 3 4 1.1 

이탈리아 2 2 2 3 3 0.8 

홍콩 4 3 4 3 3 0.8 

사우디아라비아 2 2 2 2 3 0.8 

프랑스 2 2 2 2 2 0.7 

카타르 0 1 0 1 2 0.6 

스위스 2 2 2 2 2 0.6 

바레인 1 1 1 1 1 0.4 

브루나이 0 1 1 1 1 0.4 

오멘 0 0 0 0 1 0.3 

한국 0.05 0.06 0.12 0.18 0.12 0.03

주: 1) 2016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   )는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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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코코넛

3.3.1. 수출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코코넛의 평균 수출량은 42만 3,000톤으로 연평균  

19.8%로 증가하였다. 코코넛의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로 전 세계 수출량의 22.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인도(20.1%), 태국(13.9%), 말레이시아(11.1%), 베트남(10.7%)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코코넛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78.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위 10개국

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1%이다.

<표 12>  국가별 코코넛(신선/건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90 389 451 414 569 100.0 

인도네시아 80 77 106 89 127 22.3 

인도 63 71 59 68 114 20.1 

태국 46 51 61 83 79 13.9 

말레이시아 18 53 48 45 63 11.1 

베트남 0 60 70 33 61 10.7 

가나 0 2 0 0 38 6.6 

네덜란드 13 11 34 15 15 2.6 

멕시코 12 14 14 17 15 2.6 

가이아나 12 10 19 14 13 2.3 

홍콩 1 2 4 8 11 1.9 

필리핀 3 4 2 4 6 1.0 

스리랑카 15 1 3 4 5 0.9 

미국 4 4 3 4 4 0.6 

모잠비크 1 1 9 12 2 0.4 

프랑스 1 1 1 1 2 0.3 

싱가포르 0 2 2 1 2 0.3 

벨기에 1 1 1 1 1 0.2 

이탈리아 0 0 0 1 1 0.2 

스페인 2 2 3 3 1 0.2 

브라질 0 0 0 1 1 0.2 

주: 1) 2016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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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입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코코넛의 평균 수입량은 43만 1,000톤으로 연평균 22.4% 

증가하였다. 코코넛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1/3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25.2%), 미국(8.7%), 아랍에미리트(7.9%)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코코넛 수입

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78.3%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9%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코코넛 수입량은 1,600톤으로 세계에서 23번

째이다.

<표 13>  국가별 코코넛(신선/건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73 443 368 554 519 100.0 

태국 27 38 89 114 172 33.1 

말레이시아 70 25 68 208 130 25.2 

미국 48 43 44 49 45 8.7 

아랍에미리트 28 28 35 36 41 7.9 

홍콩 8 8 9 15 18 3.5 

네덜란드 13 14 14 16 15 2.9 

싱가포르 0 12 13 12 12 2.3 

영국 7 6 9 9 11 2.1 

네팔 4 4 5 3 6 1.2 

호주 3 5 6 7 6 1.1 

캐나다 5 5 4 5 5 1.0 

사우디아라비아 3 3 4 5 5 1.0 

독일 4 5 5 5 5 0.9 

스페인 2 2 3 2 4 0.9 

프랑스 3 2 2 3 4 0.7 

이탈리아 3 3 3 4 3 0.7 

파키스탄 6 2 3 1 3 0.5 

부르키나파소 1 0 0 0 3 0.5 

벨기에 1 1 1 2 2 0.5 

바레인 1 1 2 1 2 0.4 

한국 0.9 0.8 1.6 2.0 1.6 0.3

주: 1) 2016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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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세계적으로 열대과일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수입 물량이 많

지는 않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아보카도의 세계 재배면적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17.9% 증가하였고, 파파야와 코코넛은 같은 기간 각각 5.3%, 1.2%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열대

과일 수입량은 44만 톤 내외로 2.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기타 열대과일인 아보카도, 파파

야, 코코넛 수입량은 같은 기간 각각 445.8%, 115.3%, 83.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열대과일 증가는 해외여행 확대와 대형유통매장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열대과일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아보카도 수입이 급증한 것은 웰빙(Well-being) 트렌드와 함께 영양학적 효능이 방송매

체를 통해 알려지면서이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 재배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파파야 재배면적은 

2012년 0.2ha에서 2017년 3.47ha로 증가하였으며, 아보카도는 2012년에 일부(3.8ha) 재배

되다가 작물생리와 재배기술이 까다로워 현재는 재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2) 코코넛

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재배가 되지 않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전체 수입량 중에서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지만 앞으로도 이들 기타 열대과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연구소 전화조사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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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계란 및 난가공산업

10월
낙농업

네덜란드의 낙농업 현황과 시사점

11월
쇠고기산업

미국의 쇠고기산업

호주의 쇠고기산업과 정책 동향

12월

양돈산업

미국의 양돈산업 동향

일본의 양돈산업과 에코피드 정책

호주의 양돈산업과 정책

50 ∙ 세계농업 2018. 7월호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양계산업

세계 양계산업 동향

일본의 양계산업 동향

호주의 양계산업과 주요 정책

2월

견과류산업

세계 견과류 수급 동향

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터키의 견과류산업

3월

베리류산업

미국의 베리류산업 동향

폴란드의 베리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일본의 딸기산업과 관련 기술 동향

4월
자몽산업

세계 자몽산업 동향 

5월
초콜릿산업

세계 초콜릿산업 동향

스위스의 초콜릿산업

6월
차(茶)산업 I

스리랑카의 차산업 동향

인도의 차산업 동향과 정책

7월
차(茶)산업 II

케냐의 차산업 동향

중국의 차산업 동향

8월
대두산업 I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9월
대두산업 II

미국의 대두 수급 변화와 대두관련 정책

10월
라면산업

세계 라면산업 동향과 우리나라의 라면산업

11월
조경수산업 I

일본의 조경수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중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12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미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1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월
고령친화식품 산업

일본의 개호식품 산업 동향

2월
커피산업 I

세계 커피산업의 생산 및 소비 동향

중국의 커피시장 동향

3월
커피산업 II

세계 커피산업 동향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

해외 기후스마트농업 연구동향 및 적용 사례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7월
종자산업

인도의 종자산업

중국의 종자산업

8월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9월
GM작물

세계 GM작물 재배 동향

10월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 가축분뇨처리 기술 동향

유럽의 가축분뇨처리 정책 동향

11월
곤충산업 I

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12월
곤충산업 II

유럽의 식용곤충 소비와 정책 동향

일본의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52 ∙ 세계농업 2018. 7월호

(계속)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월
바이오에너지 Ⅰ

오스트리아의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월
바이오에너지 Ⅱ

미국·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3월
바이오에너지 Ⅲ

필리핀·태국·인도 바이오에탄올 산업 동향과 시사점

4월
농기계산업 Ⅰ

동남아 주요국의 농기계 시장

5월
농기계산업 Ⅱ

일본의 농기계산업 동향

중국의 농기계산업 동향

6월
열대과일 I

주요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3

(계속)





Part 3

국가별 농업자료

스페인
스페인의 농업 현황 | 김민지





스페인의 농업 현황

국가별 농업자료 ∙ 57

스페인의 농업 현황

김 민 지 * 3)

1. 서론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안도라와 프랑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접해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프랑스에 이어 2번째로 영토

가 넒은 나라로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5위를 차지한다. 

스페인은 194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을 비롯하여 유럽의 대항해 시대동안 유럽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중남미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금, 은을 비롯해 감자와 

같은 농작물은 여러 유럽 국가들의 주식이 되었다. 이후 스페인의 농업은 1960년까지 번성

기를 누렸으나 70년대부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전체 GDP에서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서비스업 67%, 제조업 16%)에 이른다. 스페

인의 주요 농작물은 과채와 밀, 보리,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이며, 와인용 포도와 올리브유 

생산은 전 세계 최대생산국이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의 최근 경제 현황과 농축산업 생산 

및 교역 현황, 농촌지역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페인의 경제

2.1. 주요 경제 지표

  스페인 경제는 2013년 마이너스(-1.7%)에서 2014년 플러스(1.4%)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2016년 

3.2%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은 정부의 법인세 (30%→25%)인하로 

 * 산업연구원 연구원(mj-kim@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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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창출이 확대되면서 2016년 19.6%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0.2%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브렉시트 리스크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의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유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개인소비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는 2017년 스페인의 GDP 성장률을 3.2%로 추정하였고, 2018년에는 2.8%로 전망하였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질  GDP 성장률 % 1.4 3.2 3.2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0.5 0.2

실업률 % 24.4 22.1 19.6

무역수지 백만 유로 24,975 24,978 18,754

경상수지 백만 유로 11,244 14,725 21,47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39,494 44,378 52,666

대외채무 백만 유로 1,738,969 1,819,308 1,868,105

환율 1달러당 유로 0.7537 0.9017 0.9040

자료: 스페인통계청(INE), IMF, 스페인은행(BBVA).

  스페인의 산업구조는 2016년 기준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제조업(16%), 기타(9%), 건설업(5%), 농수산업(3%)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의 경우 관광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GDP의 6.4%를 차지했다. 제조업

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부활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6년 GDP의 3.5%를 차지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농수산업은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농수산업은 전년대비 3% 증가한 3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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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DP 산업별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2016)

’12-’16 

연평균 성장률

서비스업 781,359 771,435 780,635 804,012 834,568 67 1.7

제조업 184,580 182,770 184,899 196,750 202,018 16 2

기타 95,685 100,421 104,069 111,621 115,509 9 5

건설업 70,815 60,143 59,229 61,234 63,551 5 -3

농수산업 26,771 28,706 28,161 30,397 31,316 3 4

합계 1,159,217 1,143,473 1,156,993 1,204,014 1,246,962 100 2

자료: 스페인통계청(INE).

2.2. 대외교역

  2016년 스페인의 총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0.6% 증가한 5,278억 유로를 나타냈다. 그 

중 수출은 전년대비 약 1.9% 증가한 2,498억 유로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품목별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자본재(20.3%), 자동차(17.7%), 식료품(16,9%), 화학(14.1%), 

소비재(10.1%), 중간재(10.0%) 순이다. 그 중 식료품 수출은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데 

돼지고기와 올리브 수출이 각각 2%씩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 중국 돼지고기 수출이 

2년 연속 2배로 성장하였고, 대미국 올리브 수출이 1.7배 확대되었다. 

  국가·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EU시장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유로존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수출이 증가했다. 비유로존에서는 영국이 자동차와 항공기를 중심으로 

5.1%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결정 및 파운드 약세 영향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U 역외수출은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중남미 수출은 

브라질의 불경기로 12.9%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는 1.4% 소폭 증가했다. 이 지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은 돼지고기와 와인, 올리브유 등 식료품이 전년대비 48.0% 증가했으

며, 의류 등 소비재 수출증가가 처음으로 50억 유로를 넘었다. 

  반면 2016년 수입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2,733억 유로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본재(22.0%), 화학(15.6%), 자동차(13.7%), 소비재(12.8%), 식료품(11,8%),  중간재(6.9%)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다. 자본재는 내수 증가와 기업의 활발한 설비 투자를 배경으로, 

산업 기계, 항공기부품,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6.6%증가했다. 동 기간 자동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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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가하였는데 그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승용차는 12.3% 급증했다. 2016년 스페인의 

식료품 수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322억 유로를 나타냈다. 

<표 3>  주요 품목별 교역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구성비 증가율

자본재
(자동차제외)

49,981 51,593 20.3 3.2 56,425 60,148 22.0 6.6

자동차 42,740 45,137 17.7 5.6 35,970 37,293 13.6 3.7

식료품 40,617 43,050 16.9 6.0 31,221 32,187 11.8 3.1

화학 36,031 36,010 14.1 -0.1 43,714 42,530 15.6 -2.7

소비재 23,720 25,703 10.1 8.4 32,793 35,078 12.8 7.0

중간재 26,116 25,510 10.0 -2.3 18,828 18,766 6.9 -0.3

광물 및 에너지 12,609 13,326 5.2 5.7 38,443 29,563 10.8 -23.1

원자재 5,529 5,623 2.2 1.7 9,203 8,772 3.2 -4.7

내구소비재 4,012 4,366 1.7 8.8 7,168 7,712 2.8 7.6

총(기타포함) 249,794 254,530 100.0 1.9 274,772 273,284 100.0 -0.5

주: EU 역외 무역 통관기준(수출은 FOB, 수입은 CIF).
자료: 스페인 세관.

  국가·지역별 수입은 EU역내에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승용차 

수입이 성장을 견인했다. 비유로존은 대폴란드 수입이 같은 기간 12.2% 성장하였는데 엔진 

등 자동차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영국 수입은 주요 수입품인 원유의 

수입이 전년대비 11.9% 급락했다.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세계 자원가격 하락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EU 역외 최대 수입상대국인 대중국 수입은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국내 판매

둔화에서 침체로 전환되면서 0.8%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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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국가·지역별 교역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명

수출 수입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구성비 증가율

EU 161,719 168,669 66.3 4.3 154,271 155,867 57,0 1,0

유로존 125,934 131,791 51.8 4.7 122,820 124,862 45.7 1,7

프랑스 38,650 38,501 15.1 -0.4 30,063 30,371 11.1 1.0

독일 27,096 28,737 11.3 6.1 36,046 36,838 13.5 2.2

이탈리아 18,586 20,298 8.0 9.2 17,221 18,059 6.6 4.9

포르투갈 17,872 18,189 7.1 1.8 10,880 10,608 3.9 -2.5

비유로존 33,392 36,878 14.5 10.4 29,478 31,005 11.3 5.2

영국 18,220 19,153 7.5 5.1 12,691 11,184 4.1 -11.9

폴란드 4,743 4,832 1.9 1.9 4,478 5,027 1.8 12.2

터키 5,066 5,179 2.0 2.2 4,740 5,095 1.9 7.5

러시아 1,670 1,603 0.6 -4.0 3,355 3,131 1.1 -6.7

북미(NAFTA) 17,140 16,915 6.6 -1.3 17,214 17,644 6.5 2.5

미국 11,504 11,328 4.5 -1.5 12,828 13,016 4.8 1.5

멕시코 4,264 4,100 1.6 -3.9 3,404 3,326 1.2 -2.3

아프리카 16,182 16,281 6.4 0.6 23,914 20,024 7.3 -16.3

모로코 6,131 6,934 2.7 13.1 4,833 5,675 2.1 17.4

알제리 3,270 3,009 1.2 -8.0 6,506 4,525 1.7 -30.4

아시아대양주 16,001 16,220 6.4 1.4 40,932 42,252 15.5 3.2

중국 4,384 5,032 2.0 14.8 23,665 23,851 8.7 0.8

ASEAN 2,942 2,901 1.1 -1.4 6,746 7,070 2.6 4.8

일본 2,470 2,406 0.9 -2.6 3,221 3,639 1.3 13.0

한국 1,852 1,627 0.6 -12.1 2,295 2,290 0.8 -0.2

호주 1,498 1,357 0.5 -9.4 482 478 0.2 -1.0

인도 1,262 1,259 0.5 -0.2 3,100 3,463 1.3 11.7

중남미 11,100 9,669 3.8 -12.9 11,589 10,657 3.9 -8.0

브라질 2,729 2,245 0.9 -17.7 3,103 2,969 1.1 -4.3

칠레 1,370 1,388 0.5 1.3 1,407 1,396 0.5 -0.8

중동 8,853 8,351 3.3 -5.7 7,016 6,965 2.5 -0.7

걸프협력회의(GCF) 6,196 5,362 2.1 -13.5 4,854 3,993 1.5 -17.7

사우디 3,098 2,364 0.9 -23.7 3,404 3,001 1.1 -11.8

총(기타포함) 249,794 254,530 100.0 1.9 274,772 273,284 100.0 -0.5

주: 1) 아시아 대양주는 ASEAN + 6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홍콩 대만을 더한 값. 
     2)  EU 역외 무역 통관 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자료: 스페인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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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내외투자

  스페인 경제부에 따르면 2016년 대내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8.3% 증가한 264억 유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환경이 전년대비 3.8배 증가했으며,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대외 직접 투자는 2016년 전년 대비 64.1% 증가한 302억 6,400만 유로를 

나타내며 호황기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6.3배 크게 

증가했다. 기계·자동차 및 기타와 금융·은행·보험업도 같은 기간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농업·목축업·임업·어업의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전년대비 37.3% 하락한 3억 7,500억 유로

를 나타냈으며 같은 기간 대외직접투자는 63.1% 하락한 1억 4,700억 유로를 기록했다.

<표 5>  업종별 대내외 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

분야

대내직접투자 대외직접투자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금액 증가율

전력·가스·수도·환경 2,318 8,898 283.8 743 739 -0.6

금융·은행·보험 1,279 7,246 466.7 3,171 5,848 84.4

건설 4,247 2,857 -32.7 1,181 2,137 81.0

제조업 3,196 1,965 -38.5 1,183 7,463 530.8

기계·자동차 및 기타 1,132 1,723 52.3 1,746 6,844 291.9

식품 1,094 282 -74.2 -240 269 -

섬유·의류 182 137 -24.8 -48 -35 -

제지·출판 130 103 -20.5 -150 144 -

석유 정제·화학·플라스틱 658 -280 - -126 241 -

유통·소매·도매 2,934 1,556 -47.0 1,184 7,296 516.4

운수·통신 838 1,289 53.8 925 3,730 303.3

부동산·기업서비스 2,762 1,198 -56.6 1,219 1,485 21.8

호텔레스토랑 322 571 77.4 99 115 16.7

농업·목축업·임업·어업 597 375 -37.3 399 147 -63.1

광업 2 -121 - 8,328 499 -94.0

총(기타포함) 19,099 26,418 38.3 18,443 20,264 64.1

자료: 스페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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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주요국의 농축산업과의 비교

  유럽연합(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6년 EU-151)의 농축수

산업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6.1% 하락한 3,266억 유로로 2011-15년간 평균 생산량인 3,467

억 유로로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원인은 EU-15 상위 농업국에 

해당하는 프랑스(-6.8%), 이탈리아(-3.9%), 독일(-2.1%)이 같은 기간 농축수산업 생산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의 농축산업 총생산은 EU-15 국가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2016년 기준 전년대비 2.9% 성장한 468억 유로로, EU-15의 14.3%를 차지한다. 

EU-15 국가 중 최대 농축수산물 생산국은 프랑스(701억 유로)이며, 스페인(468억 유로)은 

독일(501억 유로)과 이탈리아(531억 유로)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유럽 주요국의 농축산업 비교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EU-15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16
’11-
’15 
평균

’15-
’16 

증감률
2016

’11-
’15 
평균

’15-
’16 

증감률
2016

’11-
’15 
평균

’15-
’16 

증감률
2016

’11-
’15 
평균

’15-
’16 

증감률
2016

’11-
’15 
평균

’15-
’16 

증감률

농축
수산업 
총생산

326,599 346,694 -6.1 46,807 43,293 2.9 70,073 74,832 -6.8 50,144 54,709 -2.1 53,055 54,743 -3.9 

농산물
생산

166,163 175,486 -6.3 28,752 28,752 4.4 38,853 42,268 -8.5 23,540 27,098 -4.2 28,845 29,657 -5.5 

축산물
생산

130,267 141,454 -6.5 16,377 16,162 0.7 24,711 26,185 -4.7 23,691 25,374 -1.9 15,098 16,349 -4.2 

총부가
가치

130,017 139,926 -7.8 25,497 22,438 6.3 25,440 28,783 -13.7 12,469 16,554 -3.8 30,169 30,925 -6.4 

농가
소득

113,735 124,654 -7.0 25,688 22,995 6.9 21,450 24,674 -15.9 9,872 14,671 -3.6 22,096 22,541 -5.2 

농업
생산성

26,712 28,178 -7.5 30,642 26,227 4.6 33,390 36,794 -13.0 25,265 32,663 -3.3 26,485 28,070 -8.0 

자료: EUROSTAT.

 1)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가입한 15개의 유럽 국가들로 유럽연합(EU)내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불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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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성은 스페인이 전년대비 4.6% 성장한 306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동 기간 EU-15

는 평균 7.5% 하락한 267억 유로를 나타냈다. 농업생산성은 프랑스가 전년대비 13%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이탈리아(-8.0%)와 독일(-3.3%)도 각각 하락했다. 

총 부가가치는 2016년 스페인만이 전년대비 6.3% 성장한 255억 유로를 나타했으며, 특히 

프랑스의 총부가가치 증감률은 EU-15의 평균인 –7.8% 보다 낮은 –13.7%를 기록했다. 이탈

리아와 독일의 총부가가치는 동기 전년대비 각각 6.4%, 3.8% 감소했다.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EU-15의 2016년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7% 하락한 1,137억 유로로 

프랑스가 같은 기간 16% 하락한 214억 유로를 나타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같은 기간 

3.6%와 5.2% 감소했다. 반면 스페인의 농가 소득은 농축산품의 생산과 수출 호조에 따라  

EU-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257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EU-15 전체 농가소득의 22.6% 

차지한다. 

4. 스페인의 농축산업 현황

4.1. 지역별 농축산업 현황

  스페인은 전체 국토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EU-15 회원국 중 프랑스 다음으

로 높으며,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이다. 그러나 국토 대부분이 척박한 토양이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갖는 남부지방이 스페인 농축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스페인의 행정구역은 17개의 자치지방(Comunidad Autónom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안달루시아, 카스티야 레온, 카스티야라만차, 카탈루냐 4개 지방이 스페인 농축산업 

생산의 56%를(2014년) 차지한다. 2014년 기준 안달루시아 지역은 스페인 전체 농축수산업 

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2%를 나타했다. 그 중 농산물 생산은 전년대비 18.8% 성장하

며, 스페인 총 농산물 생산의  35.7%를 담당했다.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은 올리브, 목화, 

사탕수수, 포도 등이다. 

  스페인의 지역별 농축수산업 생산은 2014년 안달루시아(15.7%)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발렌시아나(8.0%), 발레아레스제도(5.5%)에서도 전년대비

5% 이상 성장했다. 반면 마드리드(-22.5%)와 카스티야라만차(-16.0%), 카스티야 레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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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곤(-7.1%)은 7~22% 크게 감소했다. 마드리드는 기타 농작물 생산이 높은 지방으로 2014

년 농산물 생산이 전년대비 39.6% 크게 하락한 것이 전체 농축수산업 생산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스트야이레온과 아라곤 지방은 주요 농산물인 곡물과 포도 생산의 감소

가 농축수산업 생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표 7>  자치 지방별 농축산업 생산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농축수산업 생산 농산물 생산 축산물 생산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안달루시아 11,073 15.7 25.2 9,124 18.8 35.7 1,652 2.6 9.9 

아라곤 3,679 -7.1 8.4 1,412 -12.4 5.5 2,116 -3.7 12.7 

발레아레스 제도 218 5.5 0.5 130 13.2 0.5 69 -5.7 0.4 

카나리아 제도 812 -4.1 1.8 629 -1.6 2.5 135 -12.1 0.8 

칸타브리아 311 3.4 0.7 78 -2.9 0.3 219 6.1 1.3 

카스티야라만차 4,034 -16.0 9.2 2,470 -24.2 9.7 1,335 1.4 8.0 

카스티야이레온 5,228 -7.2 11.9 2,093 -20.1 8.2 2,762 4.3 16.6 

카탈루냐 4,311 -4.3 9.8 1,390 -13.2 5.4 2,783 0.0 16.7 

마드리드 244 -22.5 0.6 111 -39.6 0.4 118 1.0 0.7 

나바라 1,049 1.2 2.4 530 -1.3 2.1 473 4.4 2.8 

발렌시아나 3,422 8.0 7.8 2,693 9.5 10.5 658 3.9 3.9 

엑스트레마두라 2,073 2.6 4.7 1,092 1.6 4.3 868 5.1 5.2 

갈리시아 3,594 -1.6 8.2 1,353 -5.8 5.3 2,122 1.0 12.7 

라리호아 608 1.6 1.4 466 0.9 1.8 122 2.9 0.7 

바스크 516 0.7 1.2 299 0.6 1.2 198 12.3 1.2 

아스투리아스 512 3.6 1.2 149 -6.0 0.6 356 8.3 2.1 

무르시아 2,310 -5.4 5.3 1,565 -7.0 6.1 695 -2.6 4.2 

스페인 전체 43,994 -0.2 100,0 25,585 -1.2 100,0 16,682 1.4 100,0 

자료: 스페인 농림부.

  <표 8>의 자치 지방별 농가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자치지방 중 4개 지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2014년 안달루시아 (22.6%), 발레아레스 제도 (38.0%), 아스투리아스(22.1%), 

발렌시아(14.5%) 지방이 농축수산업 생산증가로 전년대비 15~20% 크게 성장했다. 반면, 

마드리드(-41.0%), 카스티야-라만차(–26.3%), 카스티야 레온(-16.7%), 아라곤(-11.5%)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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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 크게 하락했다.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총부가가치는 상위 고소득 4개 지역 중 3개 

지역(안달루시아, 발레아레스제도, 발렌시아)은 2014년 전년대비 14~2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난 반면, 아스투리아스 지방이 유일하게 0.9%의 저성장을 기록했다.  

<표 8>  자치 지방별 총부가가치와 농민소득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주요농작물

총부가가치 농가소득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13-’14 

증감률
비중

안달루시아 올리브, 목화, 사탕수수, 포도 7.417 25.2 32.3 8,186 22.6 35.0 

아라곤 곡물, 보리, 올리브, 포도 1.588 -11.3 6.9 1,642 -11.5 7.0 

발레아레스 제도 아열대작물, 곡물, 와인, 과채 90 20.8 0.4 37 38.0 0.2 

카나리아 제도 토마토, 바나나 514 -6.7 2.2 486 -8.7 2.1 

칸타브리아 보리, 밀, 호밀, 수수 103 4.8 0.4 119 1.1 0.5 

카스티야 라만차
올리브, 과채, 와인, 치즈, 

유제품
2,164 -24.0 9.4 2,073 -26.3 8.9 

카스티야이레온 곡물, 와인 1,848 -16.1 8.0 1,987 -16.7 8.5 

카탈루냐 과채, 쌀, 호두 1,833 -5.5 8.0 1,687 -7.5 7.2 

마드리드 기타, 농작물 104 -38.4 0.5 89 -41.0 0.4 

나바라
유제품, 토마토, 곡물, 포도, 

옥수수
540 3.0 2.3 554 2.7 2.4 

발렌시아 과채 2,139 14.6 9.3 1,957 14.5 8.4 

엑스트라마두라 하몽, 올리브 995 9.7 4.3 1,204 3.5 5.2 

갈리시아
감자, 양파, 토마토, 곡물, 

옥수수
1,719 1.4 7.5 1,474 1.9 6.3 

라리오화 옥수수, 과실, 쌀 399 2.2 1.7 354 1.2 1.5 

바스크 곡물, 포도, 과채 289 5.1 1.3 269 5.8 1.2 

아스투리아스 기타 농작물 163 0.9 0.7 178 22.1 0.8 

무르시아 과채 1,093 -9.1 4.8 1,066 -8.8 4.6

스페인 전체 22.996 1.7 100.0 23,361 0.9 100,0 

자료: 스페인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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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농축산물 생산 추이

  2015년 스페인의 전체 농축산물 생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455억 유로를 나타났다. 

이 중 약 55%가 농산물, 36%는 축산물에 해당한다.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은 과채류이다. 2015년 기준 과일과 채소가 농축산물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밀, 보리, 옥수수와 같은 곡물 생산이 7.9%를 차지한다. 와인(2.2%)

과 올리브유(3.9%)는 전체 농축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주요 농산물에 해당한다. 스페인 농림부의 통계에 따르면2) 

2015년 기준 총 재배면적 7,728만 헥타르 중 곡류(26%), 채소(22.1%), 와인용 포도(7.4%), 

올리브유(1.8%)가 총 재배면적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채소와 올리브유 재배면적이 

2015년 전년대비 16.9%와 66%로 크게 증가했다. 

  농산물의 최근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채소 생산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9.4% 성장한 

90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이어 과일이 전년대비 18.8%, 감자가 18.2% 성장했다. 반면, 올리

브유는 전년대비 33.9% 크게 하락하였다. 스페인 농림부는 2016년 주요농산품 중 올리브유

(61.3%), 곡물(5.2%), 감자(15.7%), 과일(3.8%)이 전년대비 생산이 증가한 반면 채소 생산은 

전년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축산품의 경우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12.4%)의 생산량이 2015년 전년대

비 6.3% 하락한 56억 유로를 나타했다. 이어 조류(닭, 오리)와 우유 생산도 같은 기간 3.0%와 

5.2%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양, 염소(20.7%), 말(3.6%), 달걀(4.2%) 생산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정부는 2016년 축산물 생산은 돼지 생산이 전년대비 5.9% 

증가하면서 전체 축산물의 생산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6년 전체 농축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2.2% 성장한 465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Inforem Anual de Indicadores: 
Agricultura,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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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농축산물 생산  

단위: 백만 유로, %

　 2014 2015 2016 ’14-’15 증감률 비중(2015)

농산물 22,855 24,883 25,838 8.9 54.7

곡물 3,587 3,607 3,796 0.6 7.9

채소 7,512 8,968 8,143 19.4 19.7

감자 484 572 662 18.2 1.3

과일 7,442 8,841 9,180 18.8 19.4

와인 1,012 1,002 1,065 -1.0 2.2

올리브유 2,688 1,777 2,867 -33.9 3.9

기타 130 116 125 -10.8 0.3

축산물 16,682 16,265 16,318 -2.5 35.8

소 2,718 2,718 2,765 0.0 6.0

돼지 6,019 5,639 5,977 -6.3 12.4

말 55 57 57 3.6 0.1

양, 염소 938 1,132 1,099 20.7 2.5

조류 2,381 2,309 2,150 -3.0 5.1

기타 426 396 378 -7.0 1

우유 3,184 3,017 2,909 -5.2 6.6

달걀 961 1,001 983 4.2 2.2

농축산업 전체 43,994 45,491 46,487 3.4 100.0

주:  2016년 예측치.
자료: 스페인 농림부.

4.3. 주요 농축산물 교역 추이

  스페인 농축산물의 전체 교역 규모는 2015년 744억 유로로 전년대비 8.8% 성장했다. 

그 중 수출은 전년대비 8.7% 성장한 421억 유로를 수입은 9.0% 성장한 323억 유로를 나타냈

다. 수출품목 중 달걀(42.9%)과 감자(42.4%)가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양, 

염소(17.5%), 과일(15.8%), 채소(12.2%)도 호조세를 시현했다. 반면 수입품목 중에는 올리브

유(312.4%) 수입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2016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4.8% 증가한 779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감자(30.9%), 올리브유(18.6%), 돼지(16.3%)의 수출 호조가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올리브유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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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8.6% 상승한 34억 유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와인의 경우 수입이 

전년대비 230% 성장한 2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주요 농축산물 교역 

단위: 백만 유로, %

　 2014 2015 2016 ’14-’15  증감률 비중(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산물 18,210 5,726 19,960 7,004 20,807 7,076 9.6 22.3 47.5 21.7

곡물 618 2,649 665 2,950 592 2,881 7.6 11.4 1.6 9.1

채소 4,729 557 5,304 690 5,701 733 12.2 23.9 12.6 2.1

감자 66 151 94 161 123 229 42.4 6.6 0.2 0.5

과일 7,097 2,058 8,219 2,516 8,182 2,688 15.8 22.3 19.5 7.8

와인 2,764 158 2,841 56 2,843 185 2.8 -64.6 6.8 0.2

올리브유 2,936 153 2,837 631 3,366 360 -3.4 312.4 6.7 2.0

축산물 5,553 2,421 6,096 2,445 6,758 2,420 9.8 1.0 14.5 7.6

소 631 851 814 847 865 915 29.0 -0.5 1.9 2.6

돼지 3,756 451 4,023 504 4,680 466 7.1 11.8 9.6 1.6

양, 염소 234 71 275 82 307 73 17.5 15.5 0.7 0.3

조류 303 516 324 569 320 574 6.9 10.3 0.8 1.8

기타 115 61 124 68 127 68 7.8 11.5 0.3 0.2

우유 358 404 313 303 290 240 -12.6 -25.0 0.7 0.9

달걀 156 67 223 72 169 84 42.9 7.5 0.5 0.2

농축산물 
전체

38,688 29,636 42,058 32,293 44,542 33,373 8.7 9.0 　 　

주:  2016년 예측치.
자료: 스페인 경제부.

  스페인 농축산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출입 

모두 EU 역내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그 중 상위 수출국은 EU 역내의 경우 2015년 기준 

프랑스(23%), 독일(16%), 포르투갈(13%)순으로 나타나며, EU 역외의 경우 나프타(20%), 중국

(8%), 일본(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수입국은 EU 역내에서는 프랑스(27%), 독일

(15%), 네덜란드(12%)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EU역외에서는 메르코수르(20%), 나프타

(15%), 아세안(9%)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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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교역국(2015년)

주요 수출국 주요 수입국

자료 : 스페인 농림부.

4.4. 농촌지역개발 정책

  스페인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2014-’20까지 유럽농촌지역개발기금(Fondo 

Europeo Agrícola de Desarrollo Rural, FEADER)과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을 17개 자치지방

에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농촌지역개발전략과 스페인의 농업정책의 연장선에서 

중장기 농촌개발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3가지이다. 첫째, 농업의 경쟁력 향상, 둘째, 기후변

화 대응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확보, 셋째,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농촌경제

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2015년 2월 농촌개발 관련 기구를 

승인하고, 농촌개발프로그램(Programas de Desarrollo Rural, PDRs, 2014-’2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분야는 ① 농업경영 자문 ②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③ 유기농 농업 

④ 자연구역 개발제재 ⑤ 산림 보호 ⑥ 농업수출촉진투자 ⑦ 관개 공공시설 ⑧ 농산품 상업화 

⑨ 젊은 농업인 창출 등이다. 

  FEADER의 2014-2020년간 스페인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액은 81억 1,400만 유로이

며, 같은 기간 스페인 정부의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예산은 120억 1,000만 유로로 

전체 공공부문 예산의 67%에 해당한다.

  아래 <표 11>은 스페인 17개 자치 지방에 2014-20년 간 FEADER와 스페인 정부의  농촌지

역개발 예산 현황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예산이 안달루시아, 카스티야 라만차,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에 집중 배정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스페인의 주요 수출품인 올리브와 

포도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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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럽 기금
(FEADER)

비중 스페인 정부 예산 비중

안달루시아 1,856 22.9 2,377 19.7

아라곤 463 5.7 730 6.0

아스투리아스 316 3.9 481 4.0

발레아레스 60 0.7 143 1.2

카나리아스 154 1,9 181 1.5

칸타브리아 93 1,1 141 1.2

카탈루냐 347 4.3 807 6.7

카스티야 라만차 1,135 14.0 1,469 12.2

카스티야 이 레온 939 11.6 1,599 13.2

엑스트레마두라 861 10.6 1,148 9.5

갈리시아 883 10.9 1,177 9.7

마드리드 76 0.9 119 1.0

무르시아 216 2.7 343 2.8

나바라 136 1.7 319 2.6

바스코 86 1.1 137 1.1

라리오하 70 0.9 140 1.2

발렌시아나 198 2.4 371 3.1

총계 1,886 97.2 11,682 96.6

국가프로그램 228 2.8 411 3.4

국가총계 8,114 100 12,093 100

<표 11>  자치 지방별 농촌지역개발 예산(2014-20년)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스페인 농림부.

  FEADER와 스페인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아래 6대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대 분야 중 ‘농림업과 연관된 자연생태계 보호와 개선(P4)’이 44억 유로로 스페인 

정부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6대 분야와 관련하여 자치 지방별 예산 배정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농산품 수출 가능성 및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P2)’ 관련해서는 칸타브리아와 

라리오하 지역의 예산이 40%를 초과하는 반면, 카스티야라만차와 발렌시아나 지역은 15%를 

넘지 못한다. ‘농산품 상업화, 축산품 품질향상, 농업분야의 위험요소 관리 등을 위한 식량공

급사슬 관리 기구 구축(P3)’에 관한 예산은 바스크 지방이 20% 이상을 확보한 반면 나바라와 

카나리아스는 3% 미만으로 배정되었다. 예산상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된 P4와 관련해서는 

칸타브리아와 엑스트레마두라가 45% 이상을 차지한다. ‘농업, 식량산업, 임업의 기후변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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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장려 및 자원 효율성 촉진(P5)’과 관련해서는 엑스트레마두라, 아라곤, 

카탈루냐 지역이 7% 이하의 재원을 배정받았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 및 빈곤감

소와 사회 통합(P6)’은 카나리아스 지역이 27%의 정부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농촌지역개발 지원 6대 분야 및 예산(2014-20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우선순위 분야 FEADER 스페인 정부예산

P1 농촌지역의 농림업의 지식과 혁신 이전 - -

P2 모든 지역의 농산품 수출 가능성 및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 1,969 2,984

P3
농산품 상업화, 축산품 품질향상, 농업분야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
한 식량공급사슬 관리 기구 설립

1,065 1,685

P4 농림업과 연관된 자연생태계 보호와 개선 2,962 4,384

P5
농업, 식량산업, 임업의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장
려 및 자원 효율성 촉진

984 1,545

P6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 및 빈곤감소와 사회통합  1,135 1,496

총계 8,114 12,093

자료: 스페인 농림부.

<그림 2>  자치 지방별 6대 우선 분야 예산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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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페인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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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거품 붕괴와 함께 내수 경제가 극심한 침체시기

를 겪은 스페인의 경제는 2013년 말부터 회복세를 시현하며 전 산업에 걸쳐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로 2009년 225억 유로였던 생산량이 2016년 285억 

유로로 26.7%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출도 265억 유로에서 445억 유로로 67.9% 증가했

다. 농축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전통적인 환경 요인과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

의 집중지원에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상존한다. 2016년 기준 국내 농축산업 총 생산량은 465억 유로이며, 

수입량은 334억 유로이다. 이를 합친 국내소비액은 799억 유로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수출

액이 445억 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농축산물 소비액 대비 수출 비중은 55.7%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이 국내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역구조가 대외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교역 상대국의 절반 이상이 EU역내에 집중되어 있어 

EU내 상위 농업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점은 스페인 정부가 아시아 지역 시장을 확대하는 

주요요인 이기도 하다. 젊은 농업인의 부족은 스페인 농축산업 발전에 또 다른 제약요인이

다. 2016년 기준 스페인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15~64세 인구는 2012년 이후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어 같은 기간 전체인구 하락률인 0.3%보다 높다. 농촌의 농업인 연령은 젊은 

층들의 도시유입 증가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스페인 농축산업은 국내 경기회복과 함께 생산과 수출에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된다. 스페인 농림부는 2017년 스페인 농수산물 수출이 최초로 500억 유로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한다.3) 향후 스페인의 농축산물 수출은 EU 역내에

서는 과일과 채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EU 역외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수요 

증가로 올리브와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3) (http://www.mapama.gob.es/es/prensa/ultimas-noticias/las-exportaciones-espa%C3%B1olas-de-productos 
-agroalimentarios-baten-un-record-hist%C3%B3rico-al-superar-por-primera-vez-los-50.000-millones-de-eur
os/tcm:30-444736)(검색일: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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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과 경제 분석 

조 재 성 * 4)

1. 서론

  항생제1)는 전 세계적으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와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 증대, 

식품 안전성 증진, 동물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2) 문제는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항생제는 특정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거나 대체물질이 거의 없다. 따라서 

AMR의 출현과 확산은 인류의 건강과 보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O’Neill(2016)은 

2050년에 이르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1천만 명으로 암이나 다른 

주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World Bank(2016)는 2050년 

글로벌 실질 GDP가 AMR로 인한 의료 및 수의 비용의 증가와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 대비 1.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MR은 사람, 가축, 환경 등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현 및 확산되므로 AMR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은 무역, 해외여행, 이민 등의 증가에 따라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AMR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및 G7 회담 등에서도 

심각한 글로벌 보건 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AMR 출현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3),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조교수(kor0025cho@cnu.ac.kr).
 1) 본고에서는 편의상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모든 종류의 항균물질을 항생제로 명시함. 

 2) 항생제 내성이란 박테리아 등의 병원균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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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griculture Or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등의 국제기구들은 ‘하나의 건강

(One Health)4)’이란 개념 하에 의료서비스, 축산, 식품, 환경, 무역 등 AMR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항생제 관련 통계 및 AMR의 발생과 

전이에 대한 자료의 부족은 국제적 합의가 가능한 규제 및 관리 방안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관련 정보는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관련 정보의 획득 및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가축 생산방식으로

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5)부터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고

는 OECD의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연구(OECD 2014a, OECD 2014b, OECD 2017) 

중 ① 생태계 내 AMR 전파 경로, ②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 ③ 항생제 사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2. 항생제 내성 전파 경로

  AMR의 출현 및 전파는 항생제에 노출된 미생물이 자기복제 과정에서 내성을 갖는 형질을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생겨난 저항성 유전자를 다른 미생물에게 전달해 이들도 동일한 

내성을 갖게 되면서 이루어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다만, AMR의 출현 및 전파가 

전적으로 사람과 동식물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기인한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 대부분이 인위적 합성이 아닌 자연에서 발견한 것임을 감안할 때 AMR은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항생물질에 의해서도 출현할 수 있다. 

  AMR이 외부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가축과의 직접적

인 접촉이다. 몇몇 사례에 따르면 가축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항생제 내성균이 농장 주인이나 

가족에게서 발견된 적이 있으며, 이렇게 전파된 내성균은 다시 전염된 사람을 통해 지역 

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3) 과거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으로 2003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 개칭하였으나 역사성을 
감안하여 영문 약칭은 OIE를 사용하고 있음.

4) ‘하나의 건강’이란 사람, 동식물, 환경 등은 건강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관련 분야를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임. 

5) 연구결과(OECD 2014a)는 2014년에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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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생제 내성의 잠재적 전파 경로

자료: FAO(2016).

  둘째, 식품 공급 과정을 통한 전파이다. 가축이 가지고 있는 AMR은 도축 과정 및 후속 

처리 과정에서 축산물에 잔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처리 및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가축의 분뇨 

또는 물은 주변 토양 및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토양 및 물을 사용해 재배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을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균에 전염될 수 있다. 가축에게 투여한 

Tetracycline 계열 항생제의 75~90%가 가축의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가축 분뇨를 통해 

환경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다.

  셋째, 환경을 통한 전파이다. 사람과 동식물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 및 천연 항생물질에 

의해 출현한 항생제 내성균은 환경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AMR을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중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항생제 내성균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주로 항생제 생산 

시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 농축산물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의해 발생한다.

  50년 이상 지속된 가축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AMR의 출현 및 전파에 기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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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그 영향은 아직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다. AMR의 출현 및 전파에는 항생제 소비 

규모, 사양 관리, 기후 조건, 가축사육밀도, 축종, 영양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생태계 내 항생제 전파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로별 중요도나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그림 1 참조>.

3.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

3.1. 사용 배경

  항생제는 원래 가축 질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부터 치료 농도 이하의 항생제 급여가 가축의 성장률 및 사료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치료나 예방 목적보다는 성

장촉진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Antibiotic Growth Promoters, AGP) 사용이 급증하였다. 

  미국은 1951년부터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유럽 각국도 1950~1960년대부터 항생제의 사료첨가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축의 도체 및 축사 주변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되고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됨에 따라 1986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항생제의 사료첨가를 

금지하였으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06년,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AGP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미국은 일부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AGP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항생제의 사료첨가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OIE가 

2012년 시행한 설문조사6)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152개국 중 51%는 AGP를 완전히 금지, 

19%는 부분 금지, 나머지 30%는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축산분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27가지 종류로, 이중 대부분은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2009년 축산분야에서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한 항생제인 

Macrolides(미화 6억 달러), Penicillins(미화 6억 달러), Tetracyclines(미화 5억 달러)은 

WTO가 발표한 인류 보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생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분

야에서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및 전이는 인류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6) (http://www.oie.int/eng/A_AMR2013/Presentations/S2_4_FrançoisDiaz.pdf)(검색일: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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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축산분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종류

항생제 종류 가금 소 돼지 어류 염소 양 벌 토끼 낙타 말

Aminocyclitol ◎ ◎ ◎ ◎ ◎ ◎  ◎  ◎ 

Aminoglycoside ◎ ◎ ◎ ◎ ◎ ◎ ◎ ◎ ◎ ◎ 

Bicyclomycin ◎ ◎ ◎ ◎       

Cephalosporin           

· Cephalosporin 1st G  ◎ ◎  ◎ ◎    ◎ 

· Cephalosporin 2nd G  ◎         

· Cephalosporin 3rd G ◎ ◎ ◎  ◎ ◎  ◎  ◎ 

· Cephalosporin 4th G  ◎ ◎  ◎ ◎  ◎  ◎ 

Coumarin  ◎  ◎ ◎ ◎     

Diaminopyrimidine ◎ ◎ ◎  ◎ ◎  ◎  ◎ 

Fusidane  ◎        ◎ 

Glycophospholipid ◎ ◎ ◎        

Glycopeptide ◎  ◎        

Kirromycin   ◎        

Lincosamide ◎ ◎ ◎ ◎ ◎ ◎ ◎    

Macrolide ◎ ◎ ◎ ◎ ◎ ◎ ◎ ◎  ◎ 

Nitrofuran ◎ ◎ ◎        

Orthosomycin ◎       ◎   

Penicillin ◎ ◎ ◎ ◎ ◎ ◎  ◎ ◎ ◎ 

Phenicol ◎ ◎ ◎ ◎ ◎ ◎  ◎  ◎ 

Phosphonic acid ◎ ◎ ◎ ◎       

Pleuromutilin ◎  ◎  ◎ ◎  ◎   

Polypeptide ◎ ◎ ◎  ◎ ◎  ◎  ◎ 

Quinolone           

· Quinolone 1G ◎ ◎ ◎ ◎ ◎ ◎  ◎  ◎ 

· Quinolone 2G    

  (Fluoroquinolone)
◎ ◎ ◎ ◎ ◎ ◎  ◎  ◎ 

Quinoxaline   ◎        

Rifamycin  ◎ ◎  ◎ ◎  ◎  ◎ 

Streptogramin ◎ ◎ ◎   ◎     

Sulfonamide ◎ ◎ ◎ ◎ ◎ ◎  ◎  ◎ 

· Sulfonamide + 

  diaminopyrimidine
◎ ◎ ◎ ◎  ◎  ◎  ◎ 

Tetracycline ◎ ◎ ◎ ◎ ◎ ◎ ◎ ◎ ◎ ◎ 

Thiostrepton ◎  ◎        

자료: OECD(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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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년과 2030년 주요 국가별 축산분야 항생제 소비량 및 소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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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2010년 기준 가축용 항생제 소비량 상위 5개국, (B) 2030년 기준 가축용 항생제 소비량 상위 5개국, (C)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가축용 항생제 소비 증가량 상위 5개국, (D) 2010년 대비 2030년 가축용 항생제 소비 증가율 상위 5개국.

자료: Van Boeckel et al(2015).

3.2. 항생제 소비 현황 및 전망

  현재 글로벌 항생제 소비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OECD는 

Van Boeckel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글로벌 항생제 소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

였다(OECD 2014b). Van Boeckel et al(2015)은 글로벌 가축사육밀도, 가용한 국가별 항생제 

소비량, GDP와 인구 성장 시나리오 등에 따른 축산물 소비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항생제 소비량을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축산분야에서 소비한 항생제의 양은 총 6만 3,151(± 1,560)톤이며, 

2030년 항생제 소비량은 2010년 대비 67% 증가한 10만 5,596(± 3,605)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 증가분의 2/3는 사육두수의 증가, 나머지 1/3은 집약사육방식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소비량 증가분의 46%는 아시아 지역의 가축 사육방식 

변화에 기인하며, 2030년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소비량은 5만 1,851톤으로 2010년 글로벌 

항생제 소비량의 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축용 항생제 최대 소비국은 2010년 중국(23%), 미국(13%), 브라질(9%), 인도(3%), 독일

(3%) 순이며, 2030년에는 중국(30%), 미국(10%), 브라질(8%), 인도(4%), 멕시코(2%) 순으로 

추정되었다<그림 2 참조>. 2010년 가축용 항생제 소비량이 가장 많은 50개국 중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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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미얀마(205%), 인도네시아(202%), 나이지

리아(163%), 페루(160%), 베트남(157%) 순으로 나타났다. 브릭스(BRICs) 국가들의 2030년 

축산분야 항생제 소비량은 2010년 대비 9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3.3. 지역별 소비 현황 및 전망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의 남동부 해안과 광둥 및 사천, 베트남의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방콕의 교외 북부, 인도의 남해안과 뭄바이 및 델리가 주요 가축용 

항생제 소비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주 지역에서 항생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브라질 

남부, 멕시코시티의 교외, 미국 중서부와 남부이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항생제 소비지역은 나일 삼각주와 요하네스버그 및 그 주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축용 항생제 소비 예측의 불확실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축사육밀도가 높고 집약사

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의 PCU(Population Correction Unit) 당 항생제 소비량(mg)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앙아시아, 에티오피아, 캐나다, 인도 동부 

지역에서는 PCU 당 항생제 소비량의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CU는 1년 동안 특정 지역의 모든 가축의 체중을 표준화시켜 평균 체중(kg 단위)

을 구한 후 전체 사육두수로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PCU 당 항생제 소비량이 50mg 

(50mg/PCU)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가축 1kg 당 50mg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

  축종별 항생제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생제 소비의 지리적 분포는 지역별 축산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EU 지역의 경우 닭 생산 부문 항생제 소비는 벨기에 플랜더스

(Flanders), 네덜란드, 영국 중부, 프랑스 브리타니(Brittany), 이탈리아 포밸리(Po Valley)에

서 높게 나타났다. 돼지 생산 부문 항생제 소비는 주로 독일 북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 벨기에 북부, 마드리드, 스페인 카탈루냐, 이탈리아 포밸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의 

경우 닭과 돼지보다 사육밀도가 낮고 PCU 당 항생제 사용량이 적어 소 생산부문 항생제 

소비는 유럽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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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역별 가축용 항생제 소비량 및 소비량 예측의 불확실성

주: (상) 가축용 항생제 소비량(mg/10km2 픽셀), (하) PCU 당 항생제 소비량의 표준편차(mg/PCU).
자료: Van Boeckel et al(2015).

  아시아 지역의 경우 닭과 돼지 사육을 위한 항생제 소비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각각 129%와 12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 참조>. 이중 닭 생산부문 항생제 

소비량 증가의 주원인은 인도에서의 소비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 닭 생산부문 

항생제 소비량이 많은 지역(30kg/km
2
)의 2030년 항생제 소비량은 2010년 대비 3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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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시아 지역의 닭과 돼지 사육을 위한 항생제 소비량

주 : 2010년 닭(A)과 돼지(B)의 항생제 소비량. 보라색은 2030년까지 항생제 소비량이 30kg/10km2을 초과하는 신규 지역
을 나타냄. 

자료: Van Boeckel et al(2015).

4.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의 경제적 영향

  사료에 소량의 항생제를 첨가하여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편익은 

가축의 성장률 및 효율성 향상이다<표 2 참조>. 이밖에도 항생제의 사용은 농가단위에서 

위생관리에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을 절약하고 출하되는 가축의 크기와 무게의 편차를 감소

시켜 도축이나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의 균일성 저하로 인한 금전적 손실방

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항생제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항생제가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

다. 또한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가 농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도 가축의 축종

과 연령, 사육방식 및 위생관리,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위생이 

열악하거나 사양관리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항생제가 세균억제와 살균작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성장촉진용 항생제가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대부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전에 수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EU 및 세계 각국에서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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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료첨가를 금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수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교해보면, 지난 

30년간 축산분야에서 이루어진 사육환경 개선, 위생관리 강화, 가축 개량 등이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참조>. 따라서 

현대적인 사양 및 위생 관리 체계 하에서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

며, 항생제 사용금지로 인해 생산비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도매가격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가격의 경우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폭의 

도매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가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일당 증체량 사료 요구율 참고문헌

∙ 육계(브로일러) 2.5-6% 1.5-3.5% Swann, 1969

2.0% 1.3% Elwinger, 1976

2% 3% Rosen, 1996

4% 4% Gropp and Schuhmacher, 1998

3.9% 2.9% Thomke, 1998

<1% <1% Engster, 2002

∙ 자돈(6-20 kg) 8% 4-6% Gropp and Schuhmacher, 1998

17% 9% Thomke, 1998

16.4% 6.9% Cromwell, 2002

5% 1.4%* Dritz, 2002

∙ 육성돈(17-49 kg) 6-10% 5-7% Swann, 1969

9% 5.5% Gropp et al., 1992

10.6% 4.5% Cromwell, 2002

∙ 비육돈(24-89 kg) 3.6% 3.1% Thomke, 1998

4.2% 2.2% Cromwell, 2002

0% 0% Dritz, 2002

∙ 소 7% 7% Gropp and Schuhmacher, 1998

3.0% 3.8% Rogers, 1995

∙ 송아지 7% 4.5% Gropp and Schuhmacher, 1998

주: 표의 참고문헌은 OECD(2014b) 참조. *는 통계적 유의성 없음.
자료: OECD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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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돼지의 일당증체량 및 사료요구율에 미치는 영향

주: 표의 참고문헌은 OECD(2014b) 참조. 
자료: OECD(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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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항생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미생물이 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면 동일한 성분을 가진 

다른 항생제에도 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질병 발병 시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다. 이 경우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새로 

개발된 항생제는 막대한 개발 비용 등으로 고가이다. 항생제 내성균은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므로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식물의 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질병

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림 6>과 같이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의 출현과 확산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관련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아직 항생제 사용 및 내성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비용편익 분석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의 비용편익

자료: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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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난 20년간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급증시켰다. 특히, 항생제는 전염성 질병 발생 억제 및 성장촉진을 위해 집약사육

방식으로 주로 생산되는 가금과 돼지에서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항생

제 내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합리적 국제 기준 마련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기 위해 항생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 효과는 항생제 사용이 질병예방 및 생체 내 신호전달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항생제가 농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가축의 축종과 연령, 사육방식 및 위생관리,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난다. 또한, 관련 연구 대부분은 2000년대 이전에 시행되었으며 현대적

인 사양관리 및 방역체계는 항생제 사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생제의 부정적 효과는 항생제 내성의 출현 및 확산이다. 하지만 축산분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전 및 경로는 광범위한 

항생제 상용과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에 관한 자료의 불확실성은 국가간·산업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켜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규제 및 정책 마련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축산분야 항생제 소비량은 2010년 대비 67%

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면 O’Neill의 예상처럼 2050년경에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현재 OECD는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사양관리 기법에 관한 국가별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노력으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양관리 기법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져 국제적 합의가 가능한 항생제 규제 방안 도출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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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긴장 속 세계 곡물가격 하락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미국과 국제무역파트너 간의 무역관계 긴장(trade 

tensions)이 세계 농산물 생산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세계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 6월 FAO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3% 하락한 173.7포인트를 기록함.

  6월말 EU집행위원회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관세에 대응하여 보복관세가 

즉각적으로 발효되도록 EU의 재조정조치(rebalancing measures)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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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EU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 관세와 10% 추

가관세를 부과함.

  6월  FAO 세계 곡물 가격지수는 3.5% 하락함.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전망이 전반적으

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밀의 국제가격은 무역관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급락함.

- 세계 곡물가격의 하락은 주로 밀, 옥수수, 식물성유지류(대두로 만든 식물성 유

지를 포함)의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U집행위원회는 중부 및 북부유럽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기상 악화와 남부지역 홍수로 

인해 2018/2019년 총 EU곡물생산량이 2017/2018년보다 700만 톤 감소하여 지난 

5년간 평균보다 3% 감소한 2억 9,900만 톤으로 예상하였음.

  6월 FAO 세계 식물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3% 하락하여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가격은 모두 하락함.

  FAO는 2018년 세계 곡물생산 전망치를 2017년 기록된 생산보다 2.4% 하락한 2억 

5,860만 톤으로 조정함.

  6월 FAO 세계 유제품 가격지수는 낮은 치즈가격으로 인해 0.9% 하락함. 이는 탈지분유

(skim milk powder)가격 상승을 상쇄하는 EU와 미국의 유제품 수출가능성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6월 FAO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2% 상승함. FAO 세계설탕가격지수는 지난 6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세계 최대 설탕수출국인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가 사탕수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어 6월 FAO 세계 설탕 가격지수

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950/World-cereal

-prices-drop-amid-international-trade-tensions)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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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농촌지역 수자원 기반시설 개선 프로젝트

  USDA는 35개 주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자원 기반시설 및 폐수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2억 6,7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103개 농촌지역의 약 25만 명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기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수 공급,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스템, 폐수처리시스템 개선에 투입될 예정임.

  USDA 수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융자 및 교부금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음.

- South Dakota주의 Sisseton Wahpeton Oyate지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

로운 주택개발구역의 하수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USDA로부터 11만 

6,000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임. 이 프로젝트는 주택 67개가 신축된 37.5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적절한 배수시설 조성을 위한 것임.

- Tennessee주 Erin지역은 폐수처리시설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USDA로

부터 210만 달러의 융자와 14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USDA 투

자로 인해 관련 상업시설 및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New York주 Alexander지역은 공공용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으로 USDA로

부터 270만 달러의 융자와 22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해당지역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식수로 공급되는 우물의 물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대장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 이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 124명

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 용수를 확대할 계획임.

  미국 의회는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수자원 및 폐수처리 기반시설에 대해 역사적인 

수준의 기금을 제공하였음. 2018년 종합지출법안(Omnibus spending bill)에는 

USDA 융자 및 보조금을 위한 52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7 회계연도보다 

약 12억 달러 증가한 것임. 또한 미국 농업부 장관(Perdue)은 기반시설 수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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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촌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지시함. 

 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농촌지역의 농업과 경제 번영

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규제 및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였음. 

- 2018년 1월, 미국 농업부 장관(Perdue)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농촌지역사회를 연계시키기 위한 31건의 

제안 등 TF 조사결과를 제출하였음.

※ 자료: USDA Policy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8/07/16/usda-partners- 

improve-rural-water-infrastructure-nearly-250000) (2018.07.16.)

폴란드, 농업인 주류 생산 합법화 계획

 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Jan Krzysztof Ardanowski)은 지역 농업인들이 전통 

주류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Jan Krzysztof Ardanowski)은 신임장관으로 Krzysztof 

Jurgiel를 대신하여 지난 6월 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음.

- 그는 음료 및 주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입법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함.

- 지역농업인들의 전통주류 생산 촉진을 위한 법안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ommittee)에서 폴란드의회 하원의

원(Sejm)에 의해 제안됨.

 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지역 농업인의 주류생산 합법화는 폴란드 지역 발전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곧 주류생산 합법화를 위한 몇 가지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임.

- 그는 지역 농업인의 주류생산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는 “슬리보비츠

(slivovitz)와 같은 전통적인 주류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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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주류생산과 관련하여 폴란드 주류소비에 미칠 잠재적

인 영향에 대해 “틈새시장인 고급 주류의 생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함.

  2018년 초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는 지역 양조장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작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함. 

- 1년에 최대 1만 리터의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고 설명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914/Poland-plans-to 

-legalise-alcohol-production-by-farmers) (2018.07.03.)

일본산 쇠고기 수출 신흥시장 개척으로 증가세

  일본산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2017년 가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시장에서의 수입쇠고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만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홍콩을 제치고 국가·지역별 수출에서 최대치를 

기록함. 

- 일본 축산물촉진협회는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된 가

운데 일본 쇠고기수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기대하고 있음.

 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1~5월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396톤) 증가한 1,276톤을 기록함. 

  2017년 가을 이후 수출이 시작된 대만과 말레이시아 양국으로의 수출이 298톤을 차지함. 

- 대만으로의 수출은 278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량의 약 20%를 

차지함. 대만으로의 수출은 2017년 9월 하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에는 월

평균 50~60톤의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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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는 일본식 레스토랑이나 고급 슈퍼 등 부유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본

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음. 또한 일본 방문 경험이 있는 대만 소비자들이 증가

하고 있고, 일본산 쇠고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7년 11월부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금까지 일본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홍콩은 7% 감소한 266톤을 기록함. 

2017년까지는 쇠고기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

하고 있다고 함.

  미국은 2% 증가한 158톤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임.

  일본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수출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일본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7년 기준 2,706톤임. 일본의 쇠고기 수출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57만 톤에 비하면 아

직 미미한 수치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4534.html) (2018.07.05.)

일본-아르헨티나 쇠고기시장 상호개방 발표

  일본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6월 28일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Patagonia)산 쇠고기·양

고기 등을 일본산 쇠고기와 상호 수출하게 되었음을 발표함. 

  지난 5월 15일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 농업장관회담에서는 7월 27~28일에 개최되는 

G20 농업장관회담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출하는 것에 합의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음. 

- 2018년 들어 중국의 쇠고기시장 전면 수입금지조치가 완화됨. 

- 최근 일본은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 발생하면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를 수입하

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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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지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되면서 일본으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해짐.

  일본산 쇠고기는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쇠고기사장에 진출하게 됨. 

- 이미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본산 쇠고기가 ‘Kobe beef’라는 명칭으로 여러 

고급레스토랑의 메뉴로 등장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1인당 연간 약 60kg의 쇠고기를 소비하는 ‘쇠고기 애호국’으로 와규

(和牛) 등 일본산 쇠고기는 이미 고소득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2015년 7월 일본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완화 요청

을 한 바 있음. 

- 일본 농수산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고 인증된 식육취급시설에서 아르헨티나수출용 쇠고기로 승인받을 것을 조

건으로 일본산 신선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완화함.  

 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7월 2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서 일본산 식재료의 판촉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현지 레스토랑, 호텔, 수입업체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쇠고기의 소개, 

요리시연 등이 포함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일본산 식재료의 수출확대 및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함.

※ JETR0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7/5f0fabdc2e95736d.html)(2018.07.02.)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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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8. 7)

1. 아시아

 □ 중국, 요식업 시장 세계 2위로 성장 

▪지난 5월 29일, 중국 요리협회가 주최한 ‘2018년 제12회 중국 요식산업 발전 

및 중국 요식업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 포럼(이하 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됨.

- 포럼에서는 1979년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40년 간 중국 요식업계의 발전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중국의 요식업시장 규모는 1978년 기준 약 54억 8,000위안(약 9,300억 원)에서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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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3만 9,644억 위안(약 670조 원)으로 약 700배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함.

▪요식업계의 수입규모는 중국 전체 소비판매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소비시장의 성장 기여도는 11.3%에 달함.

▪또한 중국요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978년 기준 중국 전역의 요식업 영업점은 

12만개에 못 미치는 규모였으나 2017년에는 요식업 기업 465만 개, 총 영업점 800

만 개의 규모로 40년간 39배 증가하였음.

▪요식업 종사자 수는 1978년 기준 104만 명에서 2017년 기준 3,000만 명으로 증가했

으며 중국인 1인당 연간 요식업 소비금액은 1978년 6위안에서 현재 2,852위안으로 

약 500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임.

▪1987년 KFC가 외국 요식업 브랜드 최초로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입점하였고 맥도날드

는 1990년 중국 동부연안 경제지구의 중심 선전(深圳)에 입점함. 

- 이후 피자헛, 스타벅스 등 글로벌 요식업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요식업계는 다양한 식문화와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함.

▪취엔쥐더(全聚德), 동라이슌(东来顺), 피엔이팡(便宜坊) 등 중국 각 지역의 ‘라오즈하

오(老字号; 약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통기업)’가 전통에 혁신을 꾀하고 프랜차이

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면서 전통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하이

디라오(海底捞), 메이조우동포(眉州东坡), 쩐공푸(真功夫) 등 개혁 개방 이후 나타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음식점들이 현대적 경영관리를 통해 수백 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유명 브랜드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요식업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끌어 냄.

▪중국 요식업계의 마케팅 및 경영은 1990년대까지는 주로 매장에 국한되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지만 2000년 이후 인터넷이 보급과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

면서 중국 요식업은 식재료 구매, 시스템 관리, 식당예약, 주문, 대기, 계산, 평가 

등 요식업 운영 전반에 걸쳐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게 됨. 

▪식품배달시장은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등 중국 ICT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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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는 메이투안(美团),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시킴.

▪중국요리협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59.7%의 소비자가 외식 후 모바일 결제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7.7% 증가한 수치로 나타남.

▪중국 요식업시장은 개혁 개방 이후 40년 만에 시장규모가 700배 증가하며 세계 2위

의 시장으로 성장함.

▪중국의 14억 인구, 모바일 결제의 대중화, 배달앱 서비스의 보편화, 빠르게 변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요식업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6.30.)

 □ 태국 즉석식품 수요 증가 전망

▪태국의 대표 농업·식품기업 중 하나인 베타그로(Betagro)그룹은 향후 태국의 즉석식품 

및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베타그로 그룹은 태국의 농업 및 식품기업으로 동물사료 및 가축개발사업(자체 

농장에서 배양)과 애완동물 사료 제조 및 유통, 식품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며 

신선한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즉석가공식품 등을 생산함. 

- 또한 도·소매 식품사업과 베타그로 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전체 식품공급 체인에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진행함.

▪베타그로그룹이 시행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 사람들은 간편하고 편리한 

가공식품과 즉석식품을 선택한다고 응답함. 

- 이중 약 50%는 집 밖에서 식사를 하고 한 달 평균 21번 편의점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또한 소비자들은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건강, 품질 및 맛 또한 중요하다

고 응답함.

▪베타그로그룹 부회장(Somsak)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은 태국에서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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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장 중 하나라고 함.

- 베타그로그룹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만든 애피타이저, 즉석식품, 타이샐러드 

시즈닝 등 6종류의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전국 약 200여개의 베타그로 매장

에 공급할 것이라고 함.

▪또한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특히 프리미엄 돼지, ‘S-Pure’

닭 그리고 계란 등 항생제나 호르몬 및 각성제 없이 자연적으로 자란 가축 및 가금류를 

생산 계획임을 밝힘.  

- S-Pure는 공중보건 및 안전기관인 NSF로부터 가금류 생산 시 항생제에 노출되

지 않았음을 인증 받는 세계 최초의 브랜드임.

▪최근 경제성장, 도시화, 유통채널 선진화 등 여러 요인으로 편의점을 중심으로 즉석 

식품시장은 매년 성장해 오고 있음.

- 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싸이퉁(포장) 문화’가 발달하여 주로 퇴근 후 노점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포장하여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였음. 

- 그러나 태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길거리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위생이나 품질에 대한 우려로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

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09.)

 2. 아메리카

 □ 농업의 혁명: IIoT(산업용 사물인터넷)와 농업의 결합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구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2017년 기준 식량 생산보다 70%이상의 식량을 더 생산해야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 한정된 경작지, 물 부족, 노동 수요 증가, 해충과 질병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세계 식량생산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식량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각종 위험 요인은 농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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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중요성을 대두시킴. 

- 작물의 생산 및 수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 관계자들은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해 왔음.

 [농업용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는 Industrial Internet of Thing, 즉 Industrial IoT의 약자로 사물인터넷을 

제조업에 반영한 산업용 사물인터넷을 지칭함. 

- 각각의 생산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축적하

며,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향후 정보 예측에 사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포함하

는 기술 및 과정을 말함.

▪넓은 개념의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은 특정 스마트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술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 

- 식량 수요는 증가하지만 농업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스마트 농업

은 식량과 농업 생산성 수준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광

받음.

  [농업 가치사슬과 IIoT]

▪IIoT를 통해 이뤄낸 물 사용 관리와 토지 단위 수확량 증가와 같은 성과는 토양과 

환경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킴.

▪작물의 생산과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은 

IIoT의 대표적인 장점임. 

- 이 같은 자동화를 통해 농업 종사자들은 씨앗의 조달과 같은 기타 중요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음.

▪IIoT는 농업 장비의 유지보수를 미리 예측하여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 농업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농부와 농업장비 제조업자들에게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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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함. 

▪적절한 양의 자원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성

을 높일 수 있음. 농작물 생산의 증가는 식량 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임.

 

 [농업용 IIoT 활용 영역]

▪정밀 농업은 위성 농업 또는 장소 맞춤형 작물 농업으로 알려진 농업 기법임. 

- 전통적인 농업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이며 IT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임. 

- 작물과 토양에 최적의 건강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늘날 판매

되는 약 70-80%의 농업기기는 정밀농업용 부품을 갖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지표면의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합함. 

- GIS와 토지지도는 정밀농업의 주요 분야를 차지하며 이들은 32.3%를 차지함.

▪실시간으로 밭에서 평균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함. 

- 수확량 모니터링은 정밀 농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농업 종사자들이 수확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가축 모니터링

- 가축 모니터링을 통해서 축산업자들은 무선 IoT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가축

의 건강, 웰빙, 위치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함. 

- IoT 어플리케이션은 질병이 있는 가축을 식별하여 관리자가 해당 동물을 무리

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막아줌. 또한 가축 무리의 위

치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노동 비용을 감소시킴.

▪스마트 관개

- 농업은 전 세계 신선한 물 공급의 3/4이상을 소비함. 이에 농업용수 낭비를 방

지하고 수자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IoT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스마트 관개는 물과 비료를 필요한 간격으로 농작물에 전달하기 위해 IoT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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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을 가리킴.

- 스마트 관개는 효율적인 물, 비료, 에너지 소비를 통해 생산 품질 및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은 최소화하고 프로

세스 및 리소스 활용을 극대화하는 특징이 있음.

▪미국은 넓은 토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임.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018년 미국의 농업 생산품 수출액은 

1,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독일임. 

-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농산물 수출 품목 수요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 품목별로 

발전과 침체를 동시에 겪어왔음.

▪미국은 IoT 기술 적용 선두 국가임. IoT 솔루션은 주로 선진국에서 먼저 채택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혁신, R&D기관, 기술 발전, 인프라, 교육 등에 방대한 투자가 많은 

국가가 IoT 사용 증가를 예측하는 요인이 됨.

▪혁신 능력, 금융서비스 가용성,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대규모 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IoT 적용 잠재력이 세계 최대일 것으로 보임. 

- 최대 식량 수출국이자 IoT 기술 채택이 가장 빠른 미국이 농업용 IIoT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

▪자본과 기술,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대표적으로 CropX, TempuTech, CLAAS 등의 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센서와 각종 

시스템,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업에 IIoT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5년까지 1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조사기업 알파브라운의 CEO(Gil Rabinovich)는 농업용 IIoT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많으며 확실히 고무적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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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용 IIoT 솔루션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규

모는 4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함.

▪농업용 IIoT의 주요 영역은 현장 내 센서시스템을 통한 텔레매틱스 및 원격 모니터링

이며, 최근 농업용 드론 투자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농업용 IIoT의 성장은 광대역 이동 통신의 연결 가용성에 달려있음.

▪SK텔레콤은 2017년 가축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라이크 코리아와 제휴하여 소의 이력

관리, 질병 등 신체 변화를 체내 캡슐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라이브케어 서비스’를 

선보임. 

- 사탕수수와 옥수수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캡슐을 이용해 소의 몸에 들어오는 음

식물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함.

▪농업용 IIoT의 기반이 되는 대형 이동 통신사와 업종에 특화된 참신한 기술 및 노하우

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농업분야에 IoT 솔루션이 활용될 기회는 무궁

무진할 것이며 한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진출 기회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14.)

 □ 미국, 수입식품에 대한 유기농 표기 규정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의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

제품은 2011년 기준 67만 달러였으나, 2106년 16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함.

▪유기농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기성 제품도 증가하여 유기농 관련 표기 

문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식품기업이 ‘100%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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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기농제품이 되려면 최소한 95% 이상의 유기농성분을 함유하여야 하며, 

아황산염이 포함되면 아니 됨.

▪유기농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농무부 및 관련 인증기관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 이름에 ‘유기농(organ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유기농 함유수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름. 만약 유기농 성분이 70% 이하이면 유기농 

인증제품임을 주장할 수 없음. 

- 이 경우 제품 포장에 유기농 인증 성분 사용을 표시할 수 없으나, 제품 성분표

에 유기농인 성분을 나열할 수는 있음. 

▪농업마케팅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는 1990년 제정된 유기

농 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과 미국 유기농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을 외국 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

시·감독하는 기관임. 

- AMS에 따르면, 유기농제품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은 다음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함.

(1) NOP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

(2) NOP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3) OFPA와 NOP의 규정 준수 평가체계를 갖춘 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유기농제품 관련 사기 행위를 피하기 위해 시행이 권고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분기별 NOP 규정 검토

(2) OFPA와 NOP 규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체계를 갖춘 국가로

부터 공급

(3) 공급업체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와 공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4) 제품의 인증 확인을 위해 공급망으로부터 관련 서면자료 확보

(5) 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

(6) 제품이 통관 시 항구에서 소독 또는 방사능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서면 확인

▪유기농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유기농 인증과정에 대한 절차검증 및 유기농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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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임. 이에 미국 시장에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7.04.)

 3. 유럽

 □ 스페인 청량음료 시장동향

▪스페인 청량음료 시장은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최근 3년 간 꾸준한 속도로 

성장함.

- 스페인 청량음료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56억 5,740만 유로로 전년대비 

2.5%, 최저점을 기록한 2014년 대비 7.6% 증가함.

▪전체 시장에서 탄산음료와 생수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매우 크나, 탄산음료의 경우 

최근 5년간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함.

▪청량음료 품목별 판매 비중(2017 기준)은 탄산음료(44.2%), 생수(35.3%), 주스

(11.2%), 스포츠에너지드링크(6.3%), RTD차(1.5%) 순임.

▪미국 코카콜라 그룹이 시장을 장악함. 코카콜라(탄산음료), 아쿠아리우스(스포츠음

료), 환타(탄산음료) 등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코카콜라 그룹이 2017년 기준 

스페인 전체 청량음료 시장의 31.9% 점유함.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 체인기업인 Mercadona는 생수, 탄산음료, 주스 등 각종 청량

음료를 PB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 기업의 청량음료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 11.5%로 코카콜라에 이어 업계 2위임. 

- 또한 Carrefour도 PB브랜드 청량음료를 취급하며 업계 6위(시장점유율 

3.7%)임.

▪생수 전문 생산업체 다수가 청량음료 업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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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계 상위 10개 중 3개 사가 생수 전문 생산기업임.

- Aguas Font Vella y Lanjarón(3위), Agua Mineral San Benedetto(8위), 

Nestlé Waters(9위)

▪스페인 청량음료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억 9,828만 유로로 전년대비 13.5% 

감소(HS코드 제2202호 기준)함.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인근 EU국가들

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국 수입비중은 독일(20.5%), 오스트리아(19.4%), 네덜란드(12.2%), 프랑스

(11.7%), 포르투갈(10.7%) 순임. 

▪한국산 수입액은 2017년 240만 유로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전년대비 207.3% 

대폭 성장함. 

- 스페인의 대한 음료 수입은 연간 50만 유로를 넘지 않았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07.3%를 증가한 242만 유로 기록함.

▪한국산 알로에 음료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 과거 한국산 알로에 음료는 아시아 또는 중국 식품점 등 제한된 유통채널에서만 

판매됨. 

- 최근 Mercadona, Carrefour 등 현지 주요 소매유통매장에서 한국산 알로에 

음료를 대량 취급 중임.

▪스페인 소비자들은 각종 청량음료를 주로 슈퍼마켓, 할인매장, 대형마트에서 구매함. 

- 생수/탄산음료/주스/에너지드링크의 경우, 전체 판매의 약 44%가 슈퍼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뒤를 이어 할인매장이 20.4%, 대형마트가 14.2%임.

▪편의점, 자판기, 온라인 등과 같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저조한 편임.

- 생수·탄산음료·주스·에너지드링크 품목 기준, 편의점, 자판기, 온라인 판매 

비중은 각각 3.0%, 3.8%, 1.7%에 불과함.

▪스페인에 음료 및 각종 식품 수출 시 현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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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관리국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함.

▪제품의 상태나 용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매우 상이함으로, 수출 전 현지 수입자

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함.

- 일반적으로 성분분석표, 영양분석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판매제품의 포장이 현

지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 현지 당국에서 허용하는 성분리스트에 해당제품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통관이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수입 바이어를 통해 이를 사전에 확인

해야 함.

▪유로모니터 경제분석기관은 향후 3년간 스페인 청량음료 시장 규모가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함. 

- 스페인 청량음료 시장 성장률 전망(2017/2020)은 2017년 156억 5740만 유로

에서 2022년 160억 유로로 2.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간편음료(RTD, Ready-to-Drink)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유로모니터 세부품목별 판매 증감률 전망(2017/2020)은 RTD차(26.9%), RTD

커피(25.9%), 생수(9.1%), 스포츠에너지드링크(3.6%)임.

- 또한 웰빙음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맛과 효능을 모두 잡은 음

료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효과적임.

▪아시아산 음료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T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들이 

최근 새로운 맛과 건강,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음료를 소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함.

- 신규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최소 1~2년의 마케팅 기간과 비용

이 투입됨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

하다고 조언함.

 □ 두바이, 유전자변형식품(GM) 조사 착수

▪두바이 중앙연구소(Dubai Central Laboratory)의 식품환경연구소(Fo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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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Laboratories)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새로운 검사시스템을 개발

하여 제품이 포장 라벨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조사를 착수함.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기(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 

Time PCR)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의 공중보건 및 안전성 확인하며, 실험실의 품질 

및 효율성에 대한 ISO17025 표준의 특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험이 풍부하

고 유능한 전문가가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Real-Time PCR은 실시간으로 특정 DNA 부위를 반복·합성하여 시험관 내에서 

원하는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임.

▪유전자변형식품은 비자연적으로 발생한 방식으로 변형된 식품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만, 이 성분들로부터 특정 유전자를 도입한 식품성분을 함유함. 

-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에서 404가지 이상의 유전자변형을 사용하여 국제

적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식물은 28개 이상이며, 특히 콩과 옥수수는 세계에

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로 전 세계 식물재배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함.

▪식품환경연구소는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식품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

이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식품회사나 기업에 테스트를 제공하고, 식품안전부서가 식품이 섭취에 적

당한지 결정하는데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 

- 두바이 중앙연구소는 보다 발전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전에 다양한 

종류의 곡물, 간장 소스, 시리얼 및 옥수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유전자 

테스트 및 실험 또한 중요시 되고 있음. 

- 유전자 조작과 관련하여 성분을 식품 포장라벨에 표기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6.28.)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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